
리서치 기관들이 동성결혼, 낙태, 이

민, 그리고 더 나아가 다가올 선거에

서 누구를 선택할 계획인지 복음주의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러한 조사는 늘 있는 일이다. 퓨 리서

치 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5

명 중 1명은 백인 복음주의자들이다. 

이것은 곧 미국에서 백인 복음주의자

들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투표 집단이

란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 10명 

가운데 약 8명이 최소한 1명의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그렇다면 복음주의자란 도대체 누

구일까? 많은 여론조사원과 저널리스

트들은 복음주의자는 대개 백인이며, 

도시근교 거주민, 미국인, 남부인, 공

화당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칭 

복음주의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한 

범주에 속해 있지 않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정치적 관심

에 대해 조사를 하면 2가지 오류를 발

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복음주의

자”가 “백인”을 의미한다는 사실과 복

음주의자에 대한 정의가 정치적 입장

에 따라 달리 내려진다는 사실이다.

복음주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일하고도 주된 방법은 투

표가 아니다. 정치는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가 복음주의자의 정체성을 규정

할 수 없으며, 규정해서도 안 된다. 그

리고 분명한 사실은 모든 복음주의자

들이 백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은 더욱 다양해졌고, 

복음주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복

음주의자”는 “백인”이라는 등식은 복

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에게 초점을 맞

춘 여론조사방식은 비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복음주의자에 대한 그릇된 시

각을 갖게 한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

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정치적 대적 아니면 아군으로 인식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백인 복음주의자들 역시 자

신들만의 아집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만 한다. 타 인종 크리스천들에 비해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상대

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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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금주의 기도

우리의 우둔한 생각을 깨우치고 고집스
런 마음을 깨뜨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말

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몸과 마음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
로 걷는 인생의 길 되게 하여주시옵

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
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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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복음주의 브랜드” 벗어나야 한다!
CT, 라이언 버지 교수의 ‘미 복음주의 태생적 한계 백인중심 틀 탈피’ 기고 보도

미국사회에서 보수적 크리스천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

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복음주의(Evangelicalism)’라는 말

이 최근 부정적인 이미지로 브랜딩화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에서 벗어나야만 영향력을 잃

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스턴일리노이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라이언 버지 박사

는 최근 크리스처너티투데이를 통해 미국의 복음주의가 인

종적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밝을 수 없다고 지적

했다(Race, Religion, and the Future of American 

Evangelicalism: Three important trends regarding race 

and faith that must be considered as we try to lead 

evangelicalism through this era). 

라이언 버지 박사는 지난해 트윗트를 비롯해 소셜네트워

크서비스(SNS)에 복음주의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 단어

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백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7년에는 ‘백인 복음주의’라는 말이 동시에 사용된 것이 

가장 많았다고 꼽았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치루면서 두

드러지게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에 대한 표

현으로 사용된 ‘백인 복음주의자’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이다.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20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사   고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20년도 판 출간

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

인 작업에 들어갔다. 

“2020 해외한인교회 주소

록”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

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

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

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총 75개

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

일 및 담임목사의 연락정보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

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이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20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8월말이며 광

고마감은 8월초까지 가능하다. 본 주소록에 리스팅 게재를 원하는 한

인교회와 기독단체, 신학교들은 게재 내용을 8월말까지 본사로 보내

면 된다.

리스팅 작업 마감 8월말 , 광고 8월초 마감 

미국에서 ‘복음주의’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위한 빠른 탈피

가 요구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

신기술(ICT)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요즘을 흔

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

업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 여러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

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5G 상용화 선언과 함께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며, 특히 고용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언젠가는 로봇의 자동화 기술에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헤드라인을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된다. 그러

나 이러한 일은 이미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양상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말

이다(The Futur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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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직접 은사를 주신다. 또 하

나님은 교회를 통해 직분을 주신다. 다

양한 은사를 주시고 여러 직분을 주시

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

기고 세상을 섬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귀하고 아름답다. 은사

와 직분이 어울리면 가장 좋다. 은사가 

없는 직분은 큰 아쉬움을 자아낸다. 은

사도 없는데 억지로 직분을 맡기면 본

인도 괴롭고 보는 이도 힘들다. 성경에

는 그리고 세상에는 빛나는 참모(參謀)

가 많다. 그것이 그들의 은사이며 공동

체의 복이다. 리더의 은사가 없는 사람

에게 리더의 직분을 주면 그 직분의 기간 동안 머리 아플 일이 많다. 

그 직분이 항존직일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 

직장생활을 효과적으로 잘 하던 사람이 누가 부추겼는지 자신이 

사장 소리를 듣고 싶어서였는지 덜컥 자기 사업하다 큰 어려움을 당

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일이 왜 한둘이겠는가. 직분이 없는 은사도 

있다. 직분이 없는 은사는 때때로 공동체에 위험을 안기거나 정반대

로 감동을 주기도 한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

내게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나 나를 알아 모시라”는 교만의 헛기침은 직분도 없지만 은사도 

없는 사기(詐欺)일 경우가 농후(濃厚)하다. 직분은 없지만 은사로 그 

공동체를 따뜻하게 감싸는 사람도 적잖이 있다. 

기독교 아동문학가로 살았던 권정생 작가의 작품 “몽실언니”는 그 

이름이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면서, 나의 어린 소녀 몽실일 

뿐인데 오히려 생부(生父), 생모(生母), 계부(繼父), 계모(繼母), 그리

고 친동생, 이복(異腹) 동생을 다 품는 것을 물론 한국 전쟁의 아픔까

지 다 가슴에 담아내는 모습을 보인다. 직분은 없지만 모든 이의 어

른 같은 나의 어린 소녀 몽실언니는 직분 없는 은사의 감동을 보여준

다. 둘러보면 교회 안에 직분은 없어도 주님과 교회를 묵묵히 잘 섬

기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마치 빈 상자처럼 여긴다. 눈에 보이는 실체

가 없기 때문이다. 제임스 돕슨(James Dobson)의 짧은 글을 읽은 적

이 있다. 제목은 "Gift of Love"인데 그의 친구와 그 친구의 어린 딸 

이야기였다. 어느 날 친구가 그의 어린 딸이 황금색 포장지를 낭비한

다고 혼내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딸이 그 다음날 황금색 포장지

로 싼 상자를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다. 그 선물상자를 받아 

열어본 친구는 “이게 뭐냐”며 또 딸을 혼내주었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그 상자는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딸이 말한다. “아빠, 

그 상자는 비어있는 것 아니어요. 내 사랑의 키스를 가득 불어 담은 

것이어요.” 친구는 딸에게 간절히 용서를 빌었다는 글이다. 그렇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이와 같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는 것 같이 얼

마나 무시하는가. 성령의 루하흐(바람)로 가득 찬 은사, 사랑의 선물

상자를 외면한 무례(無禮)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쉽지 않다. 지명을 할 때도 그렇고 선거

를 통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이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고 지명을 할 때는 목사님이나 당회가 사사(私事)로이 세우는 줄로 

알거나 선거를 할 때는 교인들의 인기투표로 착각(錯覺)할 때가 있

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사가 이미 풍성하고 이미 받은 직분도 

귀하거늘 마치 어떤 한 직분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행동하

는 사람도 있다. 모든 직분은 그 직분을 맡은 자의 사려 깊은 생각을 

요청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직분을 생각해야 한다. 내 중심으

로 직분을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진다. 

은사와 직분은 애당초 나의 것이 아니다. 결단코 교회로부터 출발

한 것도 아니다. 유일한 근원(根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은사와 직분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혹 직분은 없더라도 겸

손히 주어진 은사를 통해 묵묵히 섬김의 일을 끝까지 감당한다면 은

사와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교회와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뀌겠는가.

은사와 직분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기계가 자동으로 노동자 해고하게 된다면?
BBC, 생산성 최대화위해 AI에 해고당하는 부작용 있다고 보도

테크 뉴스전문매체 '더 버

지'는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 

자동화 기술이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해고한다는 자료를 

찾아냈다. 이 매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모든 것은 생

산성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더 버지에 따르면, "아마존

의 시스템은 개인의 생산성

을 기록한다. 그리고 생산성

이나 품질을 고려해서 필요

한 경우, 감독하는 사람의 지

시 없이 경고 또는 해고와 관

련된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전자상거래업계의 거인(아

마존)은 이미 낮은 임금과 척

박한 노동환경 때문에 수차

례 뉴스에 등장했다.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화장실도 가기 힘

들 정도로 목표치가 높아 물

도 안 마신다고 말했다. 예전

에 이곳에서 일했던 한 노동

자는 직원들이 "로봇처럼" 취

급되고, "비현실적인 목표치"

를 채우지 못했다고 잘리는 

게 다반사라고 했다.

더 버지의 보도 역시 매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신속

하게 짐을 나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장 상사가 됐을 때 

벌어지는 한 가지 시나리오

다. 알고리즘이 많은 인간의 

개입 없이, 노동자를 기록하

고 경고하며 해고도 할 수 있

다.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재

심의를 청구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더 버지에 따르면 이 

역시 해고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지역 내 산업을 지원하는 

단체인 ILSR(the Institute 

for Local Self-Reliance)의 

스테이시 미첼은 "아마존 노

동자들은 로봇에 의해 로봇

처럼 취급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기계의 톱니바퀴

처럼 일하고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생산

성의 기준이나 자동화의 범

위 등은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존이 BBC를 비

롯해 이를 묻는 모든 매체에 

내놓은 유일한 답은 이렇다: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해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처럼 우리도 일하는 직

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기

대치가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회사 다른 부서나, 일하는 곳

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업무 개선 코칭 등 충

분한 지원을 거치지 않고서

는 그 누구도 해고하지 않습

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자사의 노동자들

이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발

전시키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동화

를 적용한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1주일 전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이

용하는 전 세계 고객들을 위

해 배송 시간을 단축하겠다

고 약속했다.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대가

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기계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이

다. 물론 마지막도 아닐 것이

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미래

의 노동은 어떻게 될까?

수년간 기업들은 첨단기술

을 사용해 노동자들의 업무

를 감독하고 기록해왔다. 세

일즈 실적부터 공장 퇴근시

간까지 디지털 분석이 적용

된 폭은 넓었다.

공 인 인 력 개 발 연 구 소

(CIPD)의 이사인 데이비드 

디 수자는 "이미 세상에 나온 

기술은 불가피한 것이고, 점

점 더 많은 회사들이 그 기술

을 실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

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기술

에 기반한) 시스템을 신뢰하

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교체될 수 있거나 교

체돼야 하는지 입니다."

자동화 붐 속에서 기업들

이 노동자의 생산성 기록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많은 질

문들이 생겨났다.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

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노동자

들과 그들의 조직에 대한 태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이 개입이 필요한가?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인

공지능 분야 시니어 에디터

인 윌 나이트는 자동화 기술

을 활용한 생산성 기록이 우

리 일터에서 어떤 결과를 만

들지 한 가지 예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식

으로 일을 하고, 아마도 일하

는 방법에는 '옳은 방법'이 여

럿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알고리즘이 노동자들이 보낸 

메일의 숫자를 가지고 생산

성을 추적한다면 그저 메일

을 많이 보낸 이가 더 생산적

인 노동자처럼 보이겠죠. 다

른 이들이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성과를 내더라도 말

이죠."

생산성을 판단할 때 상대

적 기준이 쓰인다면 어떤 일

이 벌어질까? 아마존의 사례

가 이를 보여주는 단초다. 더 

버지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

존의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생산성 기준을 사용

한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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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종교연구소(PRRI)는 ‘'트

럼프 시대의 당파 양극화: 2018년 미국

가치보고서'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 개

신교도의 다수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가

치와 관습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에서 백인 개신교도의 절반 

이상인 57%가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를 

위협한다고 답했으며, 유색인종 개신교

도들은 대체로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특히 

히스패닉 개신교도의 63%와 흑인 신자

의 67%가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를 강화

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2045년 미국의 인구가 아시안·흑

인·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

될 것이라는 센서스의 결과 보고에 대해 

백인 복음주의 교인들은 부정적인 견해

를 보였다. 백인 크리스천들의 54%는 이

러한 인종의 다양성 변화가 미국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흑인 신도들의 80%, 히스패닉 신

도들의 79%가 인종의 다양성에 대해 긍

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백인 복음주의 신

자들의 반이민 감정이 미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의 땅이라는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앤드류 와이트헤드 클렘슨대 사회학 

교수는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 백인 

복음주의 신자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상

을 생성했다"며 "백인 복음주의 신자들

은 미국을 크리스천 국가로 생각하고 인

종의 경계를 굳힌다"며 "이는 반이민 정

서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라이언 버지 박사는 이러한 사실

들을 통해, 복음주의와 백인이라는 단어

에서 연상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1)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미국의 다양성과 보조를 맞추려는 노력

이 있어야 하며 2)아프리카계와 라틴계 

중 무교(종교가 없음) 젊은 층이 두드러

진다는 점을 주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3)백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들이 예배 참

여율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한마디로, 백인으로 집약되는 복음주

의는 미국의 인종적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오는 2045년에서 2050년 사이에 백인 

인구의 비중은 절반 아래로 감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백인 인구의 평균연령은 

급격하게 높아지지만 다른 인종의 연령

대는 상대적으로 젊어지고 있다. 또 소

수인종의 출산율이 백인을 추월하게 된

다.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복음

주의 구성판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의

미다.

이밖에도 ‘무종교’ 인구에서 흑인과 히

스패닉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도 주목해야 된다. 공동의회선거연구소

(CCES)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21세 

미만 히스패닉과 흑인 인구의 3분의 1이 

자신을 ‘무종교인’이라고 정의했다.

조사 연령대를 40세로 확장할 경우에

도 히스패닉은 20%, 흑인은 30%가 스스

로 종교가 없다고 밝혔다. 결혼하고 가정

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소수인종의 

종교적 상태를 보여주는 통계 결과다. 

이는 복음주의 신앙이 저변을 확대할 여

지가 소수계에서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

을 입증한다.

게다가 예배 참석률은 백인보다 소수

인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주 예

배에 출석하는 교인의 비중을 인종별로 

조사한 결과, 백인은 31.4%에 불과했지

만 아시안에서는 51.7%로 급증해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인종이 

섞인 경우가 38.1%, 히스패닉이 36.7%, 

흑인36.4%를 차지했다. 백인 중심으로 

흘러가는 현재의 복음주의가 바뀌지 않

으면 안 되는 당위성이 드러나는 통계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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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면모

가 짙게 느껴지는 선지자라 할 수 있다. 

그는 부르심 받을 때에도 자기는 어리고 

말할 줄도 몰라서 선지자로는 부적합하

다고 거절했던 사람이다. 눈물의 선지자

라고 할 만큼 고생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었는데 고통을 의연하게 당하기보다는 

범상한 사람들처럼 한없이 무기력하고 

가급적이면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 사람

이기도 했다. 왕을 만난 자리에서는 다

시는 저 캄캄한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하기도 한 어찌 보면 좀 

비굴한 모습조차 보이는, 그래서 더 인간미가 느껴지기도 한 선지자

였다.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도 못한 연약하고 평범한 선지자였

으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받은 그대로 충직하게 전하여 사람들

이 싫어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

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 선지자 사역을 그만둘 마음도 많

았던 사람이고, 그들을 죽여주시기를 구하기도 했던 너무나 인간적인 

선지자였다.

그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할 때 그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다. “너무 힘들겠구나. 내년 이맘때까지는 내가 다 악

한 인간들을 정리해 줄게.” 아니면, 최소한 “나도 네 마음 안다.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예레미

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의 평균 시

속이 70km인 반면 건강한 사람의 평균 시속은 10km에 불과하다. 말

과 경주를 한다니,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결국 선지자 예

레미야에게 약한 소리 하지 말라는 뜻이다. “너, 지금 너무 약한 소리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다 아시지

만 이런 방식으로 예레미야에게 그 사명을 다하라고 다그치시는 것이

다. “힘들다. 어렵다. 지쳤다. 여기까지다.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하였

다.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우리는 달리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한

데 말과 경주라니?

이집트의 기독교 신자들을 콥틱교도라 한다. 콥틱교는 개신교와 외

견적으로는 많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인

들이다. 현재 이집트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천만 명이 콥틱교도다. 

7세기에 이슬람이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에 기독교 말살정책으로 박

해를 당하며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00년이 넘게 자신

들의 신앙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대학을 나와도 관공서나 직장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자영업

자들이 대부분이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 

어느 날 정부의 지도자가 콥틱교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모카탐 마을

에 가서 살면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고 하였다. 모카탐은 서울의 난지

도와 같은 곳이다. 언제나 악취가 진동을 하며 쓰레기와 먼지뿐인 곳

이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말에 주저 없이 수락하여 대부

분의 신자들이 그곳에 가서 산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새기

기 위해 팔뚝에 십자가 문신을 한다. 그곳의 성도들은 모카탐에 살면

서도 항상 밝은 표정을 잊지 않는다. 놀랍게도 쓰레기 하치장을 지나 

깊숙이 들어가면 2만 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위를 깎아 

만든 지하동굴교회가 있다. 이 동굴교회는 이집트의 성지순례 코스가 

될 정도로 유명하다. 

지난 2015년 리비아의 해변에서 이슬람국가 IS에 의해 21명의 청

년들이 참수되는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돈 벌러간 콥틱 청년들이었다. IS는 신앙을 부인하고 회교도가 되면 

죽이지 않겠다고 위협하였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

지 않았고 참수되어 해변을 피로 물들였다. 그들은 말과의 경주에서

도 승리한 자들이다.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져 버렸다. 우

리는 말과의 경주도 해야 할 사람들인데... 더 강해져야 한다...
thechoi82@yahoo.com

말과 경주도 할 수 있다!

<2면에서  계속>

"아마존은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아가

며 목표를 달성하고, 오직 75%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목표

율이 변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스테이시 미첼은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아마존의 생산

성 목표를 달성하면 목표는 다시 올라간

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새 목표를 충족시

키려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요약

했다.

결국 목표를 따라잡지 못한 사람들은 

해고될 위기에 처한다. 스테이시는 "하

위권으로 쳐져서 실직하지 않으려는 미

친 경쟁"이라고 덧붙였다. 

"1년 전에는 당신의 다른 노동자들보

다 생산성이 좋은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적 생산성은 중요

하지 않죠."

데이비드 디 수자는 고용이나 해고와 

같은 절차에 과연 자동화가 필요한지 기

업들이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과정이나 절차가 자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

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존중을 받기를 원합니다. 머지않은 미래

에 인간의 상호작용이 한 줌의 코딩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듭

니다."

이브라힘 다이알로는 지난 2018년에 

직장에서 관리자가 아닌 기계에 해고를 

당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

의 상사는 당황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저는 해고됐습니다. 바로 위 상사는 

물론,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상사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짐을 싸서 회

사를 나올 때 그저 무력하게 바라만 보

고 있었습니다."

다이알로의 바람은 자신의 사례가 너

무 많이 자동화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데이비드 디 수자는 "기술을 이런 식

으로 사용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처지에

서 볼 때, 인류가 수백 년이나 퇴보하는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은 일할 사람이 필요하

다"며 "조직은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

면 브랜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재정 

측면에서도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아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노동자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다. "

이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발적

으로 퇴직해 반대의 뜻을 전하고 의식 

있는 커리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백인 복음주의 브랜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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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교제하는 목사가 있다. 

오랜만에 카카오톡으로 연락

했더니 전에 없이 풀 죽은 음

성이다. 금년이나 내년에 은퇴

를 한다고 한다. 정년을 꽉 채

우지 않고 물러나는 형세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

을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가 무

척 힘들어하는 하는 음색이다. 

이럴 때는 여비를 보낼 테니 

로마로 와서 얼마 동안 지내

다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 

까 싶다. 그는 은퇴한다 해도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고 

웅얼거린다. 

그는 소위 자유스런 신학교

를 나왔다. 나는 보수 신학교

를 다닐 때 자유로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뿔

난 자들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절대로 상대하면 안 될 사람

들로 각인했다. 그런데 구라파

에서 초교파로 모이는 목회자 

세미나를 주관하면서 그를 알

았고 회개를 많이 했다. 나보

다 훨씬 뛰어난 윤리관과 성서

관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양한 재능으로 충만

한 예술가다. 그림실력이 대단

하여 국전에 입상하기도 했고 

사진을 잘 찍어 대상을 여러 

번 받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목회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공부도 잘하고 또 많이 했고 

정의에 대한 의분이 충만하여 

옥에 갈지 언정 비겁하지 않

았던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성

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작

은 교회 목회를 해오고 있다. 

작은 목회를 하고 있으니 하

루 벌어 하루 사는 것으로 자

족해야지 은퇴에 대한 것은 꿈

꿀 여지도 없었다. 늘 질곡의 

가쁜 숨을 헉헉거려야 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황에서 은퇴해야 할 시점에 

서게 되니 캄캄한가 보다. 하

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모

르겠다. 어떤 분은 공부를 잘

하거나, 많이 하지도 못했는데 

목회는 뛰어나게 잘하는 분이 

있다.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

의 은사지 싶다. 

교회 앞 가로수가 십여 미터 

간격으로 심겨져 있다. 돌배나

무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같은 지역, 같은 땅, 같은 조건

에서 자라는데 어떤 나무는 아

주 잘 자라고 어떤 나무는 겨

우 견디고 어떤 나무는 견디

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나는 

이런 상황을 보고 도무지 이

해가 되지 않는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이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

회자가 있다.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놀라운 학위도 없는데 

그에게 구름 떼처럼 성도들이 

몰려든다. 목회 중에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다가 은

퇴했다. 그의 기사가 기독교 

계통의 신문, 또는 일반 신문

에까지 실렸다. 그는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머리

말 기사가 요란하다. 탐욕을 

정복한 목사로 이 시대의 아

주 드문 의인의 표상처럼 그

려졌다.

그에게는 퇴직금을 받지 않

아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 그 얼마나 당

당하고 떳떳할 까 싶다(모든 

목회자는 이런 것을 꿈꿀 것

이다). 그러나 그가 조금 더 멀

리 볼 수 있었다면 퇴직금을 

받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

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

다. 그들이 담임했던 교회는 

큰 교회이기에 전별금은 대단

했을 것이다.

차라리 그 퇴직금을 감사함

으로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몇 

십 명의 가난한 목회자나 선

교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 싶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는 그것을 받지 않아도 충분

히 살 수 있는 수단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세상

에는 굉장히 많다. 

일 찍 이  마 르 실 리 우 스

(Marsilius of Padua, 1280-

1343)은 모든 소유권은 하나

님께 있으며 인간은 단지 사

용권만 갖는다고 했다. 오랜 

싸움으로 유명했던 교회 장로

님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

하신 후 하는 말씀을 듣고 크

게 놀랐다. 즉 소송비로 몇 백

억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 모

든 것이 성도의 헌금인데 말

이다. 그 돈이라면 돈 때문에 

실의에 빠진 수 많은 목회자

와 선교사들을 넉넉히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평생 사역하고 은퇴해야 할 

시점에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풀죽은 음성에 오만가지 생각

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

에게 제일 좋은 것은 주님께

서 빨리 재림하시는 일이겠지

만, 어찌 하든지 그에게 용기

를 갖도록 도와주고 싶다. 평

생 주님 바라보고 외길을 걸

어온 사랑하는 친구, 그로 하

여금 환한 웃음을 짓게 해주

고 싶다.
chiesadiroma@daum.net

목·양·칼·럼 

준비 못한 목사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먼저, ‘삶이 아름다운 이유’라

는 글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삶을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

크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냄비

를 준비’한 후, 냄비를 ‘열정’이

라는 불에 달굽니다. 충분히 달

구어지면 ‘자신감’을 교만이라

는 눈금이 안보일 만큼 붓습니

다. 자신감이 잘 채워지고 나면 

‘성실함과 노력’이라는 양념을 

충분히 넣어줍니다. 이때, ‘우

정’이라는 양념을 어느 정도 넣

어주면 훨씬 더 담백한 맛을 낼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넣어주

세요. 약간의 특별한 맛을 원할 

경우, ‘이성(異性) 간의 사랑’을 

넣어주면 좀 더 특별해집니다. 

이 사랑이 너무 뜨거워지면 ‘집

착’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생기

지 않도록 불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만약, 생길 경우는 ‘절

제’라는 국자로 집착을 걷어내

면 됩니다. 이때, 실패하면 ‘실

연’이라는 맛이 나는데, 이 맛

은 아주 써서 어쩌면 음식을 망

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

다. 이 쓴맛을 없애고 싶을 경

우, 약간의 ‘용서나 너그러움’,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

는 ‘여유로움’을 넣어주면 어느 

정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깊은 

맛을 원할 경우는 약간의 ‘선행

과 관용’을 넣어주면 됩니다. 

가끔, ‘질투와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계속 방치해두면 음

식이 타게 되므로 그때그때 제

거해야 합니다. 또한, 가끔 ‘권

태’라는 나쁜 향이 생기는데, ‘

도전과 의욕’이라는 향료를 넣

어서 없애야 합니다. 이쯤에, 만

약 삶이라는 음식을 만드는 것

이 힘들어서 지치게 돼서 포기

하고 싶어지면 ‘신앙’이라는 재

료를 넣어주면 새로운 맛과 향

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알게 되면 ‘기쁨’이라는 

맛이 더해 가는데, 그 맛이 더

해져 잘 어우러지면 진정한 ‘자

유’라는 맛이 생기게 됩니다. 

그 후에 ‘평안’과 ‘감사함’이라

는 행복한 향이 더해짐으로 음

식의 완성도도 높아집니다. 이 

향은 아주 특별한 것이라서 이

웃에게 베풀어 주고 싶게 되지

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요리

는 끝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이라는 양념을 넣어 한소

끔 끓인 후에 간을 봅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라는 소스를 듬뿍 뿌려주면 이 

모든 맛이 더욱 잘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고 깊은 맛이 나는 ‘

삶’이라는 음식을 맛 볼 수 있

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

인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좋은 재료

들(66권의 성경 말씀들)을 가

지고 맛있고 영양가 넘치게, 그

리고 감동적으로 만드는 작업

입니다.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

지입니다. 다양한 인품들이 모

여 멋있고 훌륭한 인생이 됩니

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단어

들이 등장하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입

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 

맛갈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만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최종(最終)의 재료

가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그

러므로 사랑은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을 가

리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입던 옷은 드럼통 같이 생긴 

헐렁헐렁한 옷이었으므로, 편

하긴 하지만 일할 때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하러 나

가려면 옷을 입은 후에는 반드

시 허리띠를 매야만 했지요. 그

러므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

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는 말씀은 ‘사랑으로 끝

장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불법

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

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

말로 사랑이 식었습니다. 노래

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항상 사

랑타령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지요. 참 사랑이 

그리워서 몸부림치는 것뿐입니

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식어

진 까닭은 불법이 성행하기 때

문입니다.

한(漢)나라의 유방(劉邦)이 

진(秦)나라를 격파하고, 진나라

의 수도인 함양으로 입성하지

요. 그런데, 궁궐은 호화스럽기

가 그지없으며, 산처럼 금은보

화들은 쌓여 있고, ‘후궁이 칠

백 명이요, 첩이 삼백 명이라’(

왕상11:3)고 하신 솔로몬왕보

다도 더 후궁들이 많습니다. 그

런데 유방은 그 아방궁(阿房宮)

에서 희희낙락(喜喜樂樂)하지 

않고, 우리아 장군처럼 들판에 

나가 야영을 합니다(삼하

11:11). 그리고 진나라의 대표

들을 불러서는 이렇게 말하지

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랫동

안 진나라의 가혹한 법에 시달

렸습니다. 진나라의 법을 비방

하는 사람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그것을 화제

(話題)로 삼은 자도 시체가 되

었습니다. 이제, 나는 각 고을

의 대표들에게 약속하겠습니

다. 법은 세 가지만 둘 뿐입니

다.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와 남

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정도에 

따라 처벌하겠습니다. 그 밖의 

진나라 법들은 모두 폐기할 것

입니다.”

여기 ‘법은 세 가지만 둘뿐입

니다’라는 말에서 나온 사자성

어(四字成語)가 바로 약법삼장

(約法三章)입니다. 세 개만 두

고 나머지 쓸데없는 법들은 모

두 폐기한다는 뜻이지요. 그러

면, 유방이 어떻게 그런 용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

면, 유방은 백성들을 사랑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서 사랑하는 사람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많다

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2016년 한국통계청의 자료

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스스

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년에 

13,092명이었습니다. 하루 평

균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

이란 극단적 선택을 한 셈입니

다. 그래서 OECD(경제협력개

발기구)에 가입된 국가들 중에

서 자살률 1위를 차지했고 지

난 13년 동안 부동의 위치를 유

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명

예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사랑

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의학계에는 ‘마라스머스’라

는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의 증상은 신체발육이 부진

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마

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주로 전쟁고아나 고아원

에서 외롭게 자란 아이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병균이나 영양부족 때문에 생

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

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

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

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용납하

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

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

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

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여기서 용납이란 단어의 원

어(헬라어)는 ‘아네코마이’인데 

‘지지하다, 받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들을 만한 사

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지

해주고 받아주는 관용적인 태

도를 가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

다. 쉬운 말로 하면, 용납은 상

대방을 계속 받아들이고 이해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용서하

는 것입니다.

13절 중간 부분을 보면 “피

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

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

고.”

‘용서하되’라는 원어는 ‘카리

조마이’인데, ‘빚을 탕감하

다’(to cancel a debt,  7:43)라

는 뜻입니다. 죄란 일종의 빚입

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용서란 그 빚

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아예 없

애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를 영

어로 forgiveness라고 하는데 

그것은 ‘잊어버림’이란 뜻입니

다. 용서라는 pardon도 ‘덮어버

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해야지!”하

는 마음을 품어도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뿌리를 없

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뿌리

가 있으면 비가 올 때 독초는 

다시 자랍니다. 용서도 마찬가

지입니다. 미움의 뿌리를 뽑아

내지 않으면 화가 날 때 다시 

분노의 싹이 틉니다. 분노의 싹

이 틀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용

서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많

은 죄들을 용서해주셨다는 사

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

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고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용서함을 받았습니

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

오는 일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는 이

야기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입니다. 일만 달란트

라고 하면 6,000☓10,000 즉, 6

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

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

서 받는 품삯이지요. 그러므로 

6천만일(日) 즉, 23만년 동안 

일해서 1불도 안 써야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100살을 산다고 

해도 2,300번 다시 태어나서 일

해야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

다. 그 말씀의 요점(要點)은 절

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사랑을 우리

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

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

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종 목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13:13)고 하셨

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불법이 성행하는 

삭막한 시대에 뜨거운 사랑의 

화신이 되어 주님처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가는 우리 모

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양수철 목사
(에버그린 선교교회)

푸/른/초/장

(골로새서 3장 12-14절 )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2면에서  계속>

특히 주 1회 이상 예배를 드

리는 비중은 히스패닉에서 

30%, 아시안 23.2%로 나타나 

백인의 19.6%를 크게 앞질렀

다. 이 통계를 정리해 보면 일주

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백인에서는 

51%로 나타났지만 아시안과 

히스패닉 인구에서는 거의 

80%에 육박한다. 흑인에서도 

60%에 가까운 인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 10년 동안 복음주의는 

백인 중심이라는 수준에서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

지만 이번 통계는 젊은 소수계 

인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

회에 참석하며 복음주의 교회

의 강력한 일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

도의 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복

음주의가 영향력을 유지한다

면, 앞으로 복음주의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으로, 크리스천의 연합은 

최고의 성경적 가치다. 요한복

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

도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을 품으라”며 빌립보 교인들에

게 했던 바울의 권고, 교회는 그

리스도의 몸이며 모두 서로가 

필요하고 모두가 귀하다던 비

유를 생각해보자. 갈라디아서 3

장 28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

의 연합은 민족, 계급, 성별 같

은 로마사회를 구분 짓던 관습

들을 능가한다. 크리스천이라

는 사실 외에는 아무 표시도 필

요 없다.

백인 복음주의로 부정적으로 

브랜딩한 복음주의에서 벗어나

야 한다. 백인이라는 동질의식, 

‘끼리’문화는 인종, 경제, 연령, 

성별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분

리한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이 

세대의 방법인 것이다(롬12:2).

“백인 복음주의 브랜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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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교회에서는 로마서를 성경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를 몇백년 간 무섭게 핍박했는데 갑자기 기독교가 승

인됐으며 나중에는 국교까지 됐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궁금한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세계 역

사에 있어 새로운 지표를 긋는 사건이 4세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콘

스탄틴 대제의 등장입니다. AD 305년 이래로 로마제국에는 네 사람

의 권력자가 제국을 분점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동방에

서는 리시니우스와 막시미누스다이어가 서방에서는 콘스탄티누스

와 막센티누스가 제국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암투가 시작되었습니

다.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는 처남 매부지간이었으나 이제 서

방지경의 두 권력자가 권력 장악을 위한 접전은 불가피했습니다. 이

미 영국과 고울 지방에서 지지를 획득한 콘스탄티누스는 312년 10

월 막센티누스를 제거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진군하였습니다. 그 당

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으며 미트라스라는 종교

의 신봉자였습니다. 미트라스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준다고 믿는 

종교였고 군인들이 선호했던 종교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밤, 종교의식을 행하고 희생제물을 

바쳤음에도 승리의 확신이 없던  콘스탄티누스는 예기치 못한 환상

을 보게 되었습니다. 궁정가였던 유세비우스(Eusebius)의 기록에 

의하면 전투 전날밤 콘스탄티누스는 “이것으로 승리하리라(In Hoc 

signo vinces)는 계시와 함께 십자가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역사

가 락탄 티우스(Lactantius)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상징을 병

사들의 방패에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환상을 따라 콘

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상징을 “키”와 “로”를 겹쳐 보이는 문장(紋

章)을 그린 깃발을 가지고 임전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칭하

는 그리스어 크리스토스의 첫 두 문자인 키와 로를 겹쳐 쓴 것으로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음날 곧 312년 10월 28일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는 로마 북쪽 테

베레 강을 사이에 두고 막센티우스 군대와 접전했습니다. 콘스탄티

누스는 군사력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고 막

센티우스는 테베르 강을 건너 도망하다가 밀비안 다리 아래에 떨어

져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서방제국의 최고의 권력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24세였습니다. 십자가의 환상과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콘스탄티누스는 미트라 신을 버리고 기독교

로 개종했습니다. 이듬해 313년 1월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에서 기

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밀라노 칙령(Edic of Milan)을 발표하고 기

독교를 공인하였습니다. 박해시절 압류되었던 재산은 반환되었고 

다른 종교의 동일한 접적지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공인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도 주었습니다. 

관료의 요직에 기독교인들을 임명하고 교회의 재산을 환원하고 유

배되었거나 투옥되었던 지도자들이 풀려났습니다. 교회에는 사람

들이 몰려왔습니다. 급격한 변화의 현장에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 새노래로 찬양하라 

.어둡고 고통스러운 날이 지난 후 지난날의 무거운 짐을 벗고 광명

을 누리게 되었도다” 그러나 정식으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

한 사람은 379년 데오도시우스(Theodosius) 황제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으로 기독교 박해 끝나...국교 승인은 데오도시우스

AB 624라는 법안은 공립학교 학생들 

신분증에 낙태 대기업(Planned Parent-

hood) 단체의 연락처를 넣는 법안이며, 

SB 24라는 법안은 대학 캠퍼스에서 화학 

및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인데, AB 

624는 곧 최종투표가 있을 것이며 SB 24

는 어제(5월1일) 통과되었습니다. 

AB 624 제출자 및 지지자: 

제시 가브리엘(Jesse Gabriel, 민주당, 

노스리지) 의원이 제출하고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AB 624” 법안

은 이미 캘리포니아 2개의 국회위원회

(Assembly Committees)를 통과했고, 이

제 곧 최종 통과를 위해 전체 80명으로 

구성된 주의회(State Assembly)로 향할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할 것: 

Planned Parenthood(PP)는 이미 초

등학생들에게까지 동성애, 성전환, 변태

적인 성관계까지도 격려하고 (Free sex

를 safe sex로 가르침) 그 결과물로 임신

한 어린아이들에게 무분별한 낙태를 완

전히 미화시켜 낙태를 격려하는 기업임

은 수없이 검증된 상태이며 특별히 최근

에 Abby Johnson이라는 PP에서 오랫동

안 디렉터로 일했다가 주님의 은혜로 자

신의 죄를 회개하고 PP의 사악한 행위

들을 폭로하며 “생명의 고귀함”을 보여

주는 Unplanned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AB 624의 치명적인 문제점들 

Free Sex–무분별한 성관계와 태아살

인을 은연중 격려하는 교육과 정책입니

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미성년

자가 Planned Parenthood라는 낙태 대

기업에 직접 전화를 걸게 함으로 자연스

럽게 낙태만이 최선의 옵션으로 선택하

게 합니다. 

학부모의 권리를 빼앗아간다-아직까

지 사고 판단력이 부족하며 부모들의 가

이드가 많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까지도 

부모들의 인지나 동의 없이 낙태시술소

에 가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낙태서

비스를 받을 수 있게 허용 합니다. 

피임 및 낙태 단체의 서비스 장려를 반

대하는 학교들(대부분의 charter school)

과 사립학교들까지도 공격하는 법안! 학

교의 정책과 상관없이, 선생님들이나 학

생 개인의 신념과 상관없이 이 법안은 모

든 차터스쿨과 사립학교들에게 까지 이 

법안이 적용되도록 제정하고 있기에 개

인의 신념을 지킬 자유가 빼앗깁니다. 

12세-24세-12세라는 어린 나이의 학

생들에게까지“a sexual or reproductive 

health hotline–성(sexual)적인 문제 또

는 임신문제 등의 핫라인” 이런 정도의 

핫라인 번호를 가지고 다녀야 할 만큼의 

상황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학교에서는 

“Safe Sex 안전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보다 

지금 12세 자녀들을 공격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어린 아이들을 타깃(Target) 

할 것인지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거듭 계속 증명되는 낙

태에 대한 위험성들

다 성장한 여성들마저도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낙태 과정들

과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들을 우리 어

린 자녀들에게까지 정치적으로 밀겠다

(Push)다는 것은 참으로 비도덕적이며 

사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무분별한 낙태실행과 태아 신

체부분들까지 팔아 수많은 돈을 챙기

고 있다는 것이 여러 번 사실로 검증된 

Planned Parenthood와 같은 기업의 전

화번호가 우리 자녀들의 학생증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때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 

번호로 버젓이 적혀 있다는 것은 소름끼

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B 624는 곧 주 의회에 상정될 것입

니다. 여러분의 지역을 대표하는 주 의회 

의원들에게 AB 624에 대해 NO를 투표

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들에게 학교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인지 없이 의료서비

스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SB 24(College Student Right to Ac-

cess Act–대학생들의 권한보장법안) 

법명은 Public university student 

health centers: abortion by medica-

tion techniques.

이 법안은 결론적 대학 캠퍼스 안에서 

화학 약물사용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것

을 허락하는 법안으로, 의학적으로 여성

들 신체에 큰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며 정

신적으로도 후유증이 큽니다.  

SB 24 제출자 및 지지자들

캘리포니아 남가주 온타리오와 치

노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의원 Connie 

Leyva(커니 레이바, 민주당)이 제작하였

고 민주당 전체가 지지하는 법안인데, 안

타깝게도  5월 1일에  캘리포니아 Senate 

Health Committee에서 7:3

의 투표로 통과되어 5월 13

일 또 다른 공청회(hearing) 

가 있기에 많은 기도가 필요

합니다.   

참고로, 이 법안은 UC버

클리대학교에서”Students 

United for Reproductive 

Justice (SURJ)”라는 학생단

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

실에 유념해야합니다.   

우리자녀들이 어떤 것을 학

교에서 배우느냐, 세뇌되느냐

에 따라 이들은 생명을 살리

는 운동가들이 될 수 있고, 또

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정의 

Justice”라고 잘못 알고 생명을 빼앗는 

인권운동가들이 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전략적인 기도를 해

야 할 것입니다.   

SB 24이 다음세대의 건강에 주는 위

험성

이 법안은 대학교안에서 학생들이 임

신했을 경우 학부모들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그리고 알릴필요도 없이, 학교 안에

서 몸에 해로운 낙태약이 시술을 통해 학

교안의 낙태를 허락하는 법안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비윤리적이고 문란한 포르노수준의 성

교육(K-12th학년) 도 모자라서, 캘리포

니아 반기독교 정치인들이 이제는 대학

가 안에 무분별한 낙태허용법안을 만드

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한 인권도 학생권

한 보호도, 사회 정의도 아니라고 봅니

다.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세대를 위해 강

력히 영적 전투의 기도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 가셔

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우리 자녀들을 해치는 사악한 AB 624와 SB 24를 적극 반대하세요!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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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 도 네

시아는 세

계에서 네 

번째로 인

구가 많은 

나 라 이 며 

계속 급격

히 늘어나

고 있다. 또

한 많은 사람이 무슬림인 300

개 이상의 독특한 집단으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으

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의 남

동쪽에 위치해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들은 호주, 유럽, 아시

아 주요 대륙사이에 위치한 

중요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

다. 이 섬들은 태평양과 인도

양 사이의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17,400 붕쿠

는 술라웨시 중심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톨라키와 모리에 

가까운 이웃이다. 특별히 붕쿠

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

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습관과 문화는 그들의 가까운 

이웃과 매우 비슷할 거라고 

추측된다.

그들의 역사가 크게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붕쿠는 거

의 400년 동안 그들의 현재 위

치를 유지해왔다고 믿는다. 붕

쿠라고도 불리는 그들의 언어

는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이다.

삶의 모습

술라웨시는 약 3,500마일의 

해안선을 따라 있는 섬이다. 

주로 깊은 만으로 분리된 4개 

반도로 이뤄졌는데, 남쪽으로 

뻗은 2개와 북동쪽으로 뻗은 

2개다. 섬의 남쪽 부분에는 술

라웨시의 최고봉이 있는데, 롬

포바탕산이라고 해발 9,419피

트의 활동을 멈춘 화산이다. 

이 지역의 기후가 열대성임에

도 불구하고 고도와 바다에 

인접한 것으로 약간 완화됐다.

붕쿠에서는 스위덴스(화전

방식으로 깨끗해진 땅)에서 

자란 옥수수가 주요 작물이다. 

그러나 고구마, 사탕수수, 채

소, 담배 그리고 커피가 또한 

자란다. 개척지 사이에 집들이 

흩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

주 위에 세운다. 집들은 보통 

풀을 짜서 만들고 매우 높은 

지붕이 있다.

술라웨시에서 뚜렷한 사회

계급은 여전히 대부분의 집단

에서는 꽤 강경해 귀족의 상

위그룹, 하위그룹 그리고 서민

들이다. 각 계급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관습과 전통에 따라 

각자의 행동규범이 있다. 구역

은 전형적으로 마을의 세력권

으로 나눠져 있어서 땅을 사

용할 권리는 마을의회가 운영

한다. 그러나 의회가 모든 땅

의 궁극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붕쿠의 결혼관습은 약혼을 

할 때 신부 집에 지불해야 하

고, 결혼할 때 다시 한다. 신부

의 가격은 젊은 남자의 사회

적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결

혼 전에 남자는 그의 장차 처

가식구들과 시험적인 기간을 

갖도록 요구받는다. 그리고 이 

요구는 높은 빈도의 가출을 

유발시킨다. 과거에는 노예들

과 그들의 자손들은 함께 살 

수는 있었지만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높은 

신분의 여자들은 서민들과 결

혼하지 않았다. 일부다처가 상

류계급에서는 일반적이었으

나 오늘날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8백만

명의 이사의 농부들이 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

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덜 개발된 섬으로 이주하는 사

람들에게는 정부가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고, 집과 다른 것

들도 보조해준다.

신앙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가

장 우세한 종교는 이슬람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믿고 있다. 

14세기 전에는 섬들 사이에 

힌두교가 넓게 퍼졌었으나 지

금은 단지 발리섬에서만 소수

가 믿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약 14%가 크리스천이고 주로 

개신교도들이며 많은 중국인

들은 불교-도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애니미즘은 멀리 

떨어진 지역의 부족들이 믿고 

있다.

붕쿠는 99.9%가 수니파 무

슬림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믿

음은 여전히 중요하며 특별히 

악령에 대한 믿음이 그렇다. 

붕쿠 사이에 기독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붕쿠는 자신들의 언어로 기

독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

으며 최근에 그들 사이에서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없다. 성

경과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다른 자료들이 매우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붕쿠(Bungku)

             

“낙태 제한” 주 법개정안 줄줄이 통과

미국에서 낙

태를 둘러싼 ‘

전쟁’이 벌어

지 고  있 다 . 

1973년 연방

대법원이 여성

의 낙태 권리

를 인정했지만 최근 공화당이 주도하는 20여개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조치가 통과되거나 논

의되고 있다고 NBC방송 등이 12일 보도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

임 이후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바뀌자 

아예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

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포함한 프라이버시는 헌법적 권리’라면서 임신 

24주까지는 여성의 의지와 선택으로 낙태를 결

정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를 금지시키지는 못

해도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병원에 지원금을 줄

이거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자

금을 임신중절 수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낙태에 제한을 가했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들 주에서 임신

중절 불법화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주법 개정안

을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 올 들어 조지아·미시

시피·오하이오·켄터키 주의회가 임신 6주 이

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

당 반대로 표결이 연기되긴 했지만 앨라배마주 

개정법안에는 성폭행·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또는 산모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임신 상

태에 대해 예외적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규정조

차 명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에 

반대하는 기독교 우파인 닐 고서치와 브랫 캐

버노를 대법관에 임명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NBC 등은 전했다.

다만 주연방법원이 이런 법안의 발효를 정지

시키면서 실제로 발효된 법안은 없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 통과를 바라보는 미국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공화당과 낙태 반대 단체들이 사

실상 낙태금지법을 만든 뒤 연방대법원에서 법

의 효력을 따지는 과정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

을 뒤집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발의한 공

화당 소속 테리 콜린스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최근 AP통신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까지 가

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엎을 수 있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여성계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낙태 금지 움직

임에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역시 

낙태금지법에 부정적이다. ‘미투운동’을 확산시

키는 데 큰 기여를 했던 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조지아주가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한 직후

인 지난 10일 트위터에 낙태금지법에 항의하는 

‘성파업(sex strike)’에 모든 여성이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비영리기관 구트마허 연

구소는 NBC에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주 입

법부에서 낙태금지법이 제정된 적은 없었다. 

최근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낙태 반

대론자들이 낙태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는 방식

으로 완전한 낙태 금지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

려했다.

조지아주, 낙태금지 법안 통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태아의 심

장 박동이 감

지되는 임신 6

주 이후 낙태

를 금지하는 

법안에 7일 서

명했다고 AP

와 AFP통신이 

보도했다.

조지아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미국의 6번째 주가 됐다.

켐프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기 전 "우리는 

무고하고 취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스스로 말

할 수 없는 이들을 대변한다"며 "소중한 아기들

이 자라서 그들의 완전한, 신이 부여한 잠재력

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

다.

그러나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

를 인정하고 있어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와 유사한 낙태 금지법이 제정된 미

시시피주와 켄터키주, 오하이오주, 노스다코타

주에서도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 금지법을 둘러싼 법

적 논란이 커짐에 따라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연방대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

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문

제를 핵심 이슈로 삼아 내년 재선 캠페인에 나

서려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공

화당원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 

금지법을 강력히 비난했다. ACLU 조지아지부

의 안드레아 영 대표는 AFP에 "이 법안은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여성과 부부가 내리던 

가장 사적인 결정을 불법화했다"고 비판했다.

미국가족계획연맹(PP·Planned Parenthood)

의 남동부 지역 회장인 스테이시 폭스는 켐프 

주지사를 향해 "우리는 당신을 법정에서 볼 것"

이라며 위헌 소송을 예고했다고 AP는 전했다.

법원이 시행을 막지 않으면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지아

주의 현행법은 임신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은 강간이나 근친상

간의 경우, 산모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경우, 심

각한 의학적 문제로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신성모독 살해위협 아시아 비비, 캐나다로

신성모독 혐

의로 감옥에 

수감됐다가 무

죄판결을 받고 

살해 위협에 

시달리던 파키

스탄 여성 아

시아 비비(50·

사진)가 캐나

다로 탈출했다고 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

송이 보도했다. 비비의 5자녀는 앞서 캐나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는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에서 기독교

인으로 살아가다가 이웃 주민과 언쟁을 벌이던 

중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모독했다는 이유

로 2010년 사형선고를 받고 8년간 독방에 갇혔

다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에 격분한 극단주의자들이 대규

모 항의 시위에 나서는 등 일부는 살해 협박까

지 했다. 파키스탄 정부도 강경 무슬림들의 시

위가 이어지자 비비의 출국을 금지하고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발표하는 등 한발 물

러나기도 했다.

비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무함마드는 우리를 위해 

해준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는 게 당

시 비비와 함께 있었던 주변 여성들의 증언이

었다.

비비는 극단주의자들의 거듭된 살해 위협에 

가족과 떨어진 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시아 비비를 도왔던 ‘고통받는 교회 돕기

(Aid to the Church in Need)는 “극단주의자

의 비난과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우리의 기도와 사역은 계

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행운을 빈

다. 비비가 가족과 안전하게 재회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은 무함마드를 모독하

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

해 국제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

다.

스리랑카 테러 후 이슬람-타종교 갈등 고조

스리랑카 '

부활절 테러' 

후 현지 이슬

람교도와 다

른 종교인 간 

갈등이 고조

되고 있다.

이슬람 극

단주의조직이 

이번 테러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슬

람 사회를 겨냥한 보복 공격 등 폭력이 빈발하

는 분위기다.

1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에 따

르면, 지난 12일 수도 콜롬보에서 북쪽으로 80

㎞ 떨어진 칠라우 지역에서는 군중 수십명이 

이슬람 사원(모스크)으로 몰려들어 돌을 던졌

다. 일부 폭도는 이슬람교도를 폭행했고, 이슬

람교도가 운영하는 상점도 마구 공격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군경은 실탄을 허공에 

쏘며 대응에 나섰고,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까지 현지에 통행금지령까지 내렸다.

이번 폭력사태는 이슬람교도로 추정되는 이

가 페이스북에 상대를 위협하는 글을 올리면

서 비롯됐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기독교 신

자 등이 이 네티즌의 글에 격분했고 무슬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현지 경찰

은 관련 네티즌과 무슬림 상점 등을 공격한 폭

도 일부를 체포했다. 아울러 당국은 유언비어 

확산을 막기 위해 페이스북, 왓츠앱 등 사회관

계망서비스(SNS) 접속을 당분간 차단하겠다

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콜롬보 북쪽 네곰보 지역

에서는 무슬림 주민과 불교를 믿는 싱할라족 

주민 간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당시 충돌 때도 SNS 접속을 일부 차단

하기도 했다. 스리랑카의 불교도는 전체 인구

의 70%를 차지한다. 이어 힌두교(13%), 이슬

람(10%), 기독교(7%) 순이다.

지난달 21일 스리랑카에서는 콜롬보의 고급 

호텔과 주요 교회 등 8곳에서 연쇄 폭탄 공격

이 발생, 257명이 목숨을 잃었다. 테러 이틀 뒤 

수니파 극단주의조직 이슬람국가(IS)가 배후

를 자처하고 나섰다. 스리랑카 정부는 테러의 

배후로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조직 NTJ(내셔

널 타우히트 자마트)와 JMI(잠미야툴 밀라투 

이브라힘)를 지목했다.

한편, 부활절 참사 후 추가 테러 가능성 때문

에 중단됐던 콜롬보 시내의 천주교 미사가 12

일부터 재개됐다. 콜롬보를 제외한 스리랑카 

전국 대부분의 성당과 개신교 교회는 지난주

부터 미사와 예배를 재개한 상태다. 테러 후 문

을 닫았던 천주교 계열의 학교도 14일부터 다

시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북관계 수위조절 어려운 모습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

통령이 대북 

수위 조절에 

어려움을 겪

는 분위기다. 

강온 양면 전

술을 쓰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지만, 갈팡질팡 ‘갈

지자’ 행보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그것들은 단거리였다”면서 “

나는 전혀 신뢰 위반(breach of trust)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전문매

체 폴리티코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

사한 것 중 일부는 심지어 미사일이 아니었다”

고 감싸고 나섰다. 그러면서 “(북한이 쏜 것은) 

단거리 미사일들이었으며 매우 일반적인 것이

었다”고 파장 축소에 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

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신뢰 위반 여

부와 관련해 “어느 시점에선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의 발사에 화가 났거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

다”고 말했다. 또 “나는 그들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미 법무부는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사진)를 압류했다. 

미국이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첫 조치다. 와이

즈 어니스트호는 미국령 사모아에 도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강공을 펼치다가 하

루 만에 유화적 스탠스로 되돌아 온 것이다. 워

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11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단거리이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

기 위해 미국이 강경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량국가라고 불러온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를 길들일 것이라고 자신했지

만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들 3

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력있는 협상가도 

아니고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도 되지 않았다

는데 베팅하고 있다고 NYT는 꼬집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 70개 핵확산

금지조약(NPT) 회원국들은 뉴욕 유엔본부에

서 열린 NPT 준비회의에 참석해 북한에 미사

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

동성명을 발표했다.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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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승은 1888년 8월 9일에 평안도 

평양 박석굴에서 출생했다. 그는 부

모를 따라 1905년에 하와이 사탕수수

밭으로 노동이민을 갔다가 호놀룰루 

한인영어학원을 졸업하고 1912년 12

월에 샌프란시스코(상항)에 안착했

다. 그는 이듬해 상항 쿠퍼 의과대학

에서 공부하였다. 그해 12월에 본 청

년회의 전도 국장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듬해 4월에는 본회 회장이 되었고, 

이듬해 3월에 개최한 계삭회에서 강

영승이 상항 교회 유사로 선정되었다. 

당시 강영소와 황사선과 정인과는 권

사로, 그 외에도 양주은, 홍 언, 김필

권, 정영수 그리고 조병옥이 유사가 

되었다.

강영승은 상항을 떠나 남가주의 클

레몬트로 이주했다가 1915년 여름에 

중가주의 다뉴바로 이동하였다. 그해 

11월 그는 다뉴바 동포를 위하여 농

사가 한가한 때에 13, 4명이 모인 가

운데 영어 강습소를 개설하였고, 노

동이 있는 날에는 야학(夜學)을 하고 

노동이 없는 날에는 약학(藥學)을 아

울러 가르쳤다.

1916년 7월과 8월에 강영승이 법률 

요령을 신한민보에 기고했는데 시카

고의 하밀톤 법률대학의 통신교수생

으로 소개되었다. 이듬해 본 대학에

서 법학사를 취득했을 때 국민회 나

성 지방회가 개최한 한인 학생 졸업

식 축하회에서 그가 전한 아래의 답

사를 통해 그를 좀 더 알 수 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옵서 사분

의 사랑과 공체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같이 모여 축하하시니 감사

함을 말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이 모

인 까닭을 깊이 생각하면 세계사회적 

사원의 자격과 동족적 정의와 천국의 

동일한 백성된 연유에 벗어나지 않을

지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를 위하

여 축하하시고 나도 또한 감히 받는 

바이외다. 나의 오늘 졸업은 그 과학

에 대한 처음 걸음으로 관념을 가져 

더욱 연구코자 하나니 곧 법학의 원

리, 인생 생활의 진리라. 이 불평부정

한 사회가 공평 정직되기까지 욕망이

지만 우리 민족 사회의 공평 정직이 

관일치 않으면 소망을 이루지 못할 

바 나는 여기에 대하여 더욱 힘쓰려 

하노라.

강영승은 1917년 여름에 장리욱과 

임 초와 함께 클래몬트 학생양성소에

서 문을 연 유년 하기 국어강습소의 

교사로 활동했고, 이듬해 1월에는 위

의 장소에서 10여 명의 신도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강습소를 개교하였다.

강영승이 위의 시카고 법률대학에

서 석사에 이어 ‘증거를 세우는 새 규

칙’이라는 논문으로 1920년 7월에 박

사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연설을 그

해 8월 중가주 맥스웰에서 듣는다. 그

달 8일 저녁에 맥스웰 부근 각 농장의 

한인 60여 명이 타운홀에서 그가 한 

시간 50분간 연설한 ‘공화민국의 자

격’을 듣고 쇠락한 흉금을 헤치고 우

리 민국 백성의 절대 필요한 깨달음

을 얻었다. 그해 11월 한승곤과 최능

익, 김창민, 신영철 그리고 조울림이 

발기인이 되어 다뉴바에서 4, 5삭 동

안 강영승을 초빙하고 영어속성과를 

개교하였다.

강영승은 1921년 3월 상항에서 있

은 독립경축회에서 ‘오늘’이라는 주제

로 연설했다. 1919년 3월 1일은 인생

의 용감을 처음 보인 날이고, 선언서

에 서명한 여러분은 위대하고 정당한 

우리 독립의 영웅들이며, 오늘은 전

사 영웅의 제삿날이고, 이날에 우리

는 우리의 직분을 더욱 극진히 할 것

이며, 국가 독립은 한인의 독립 자유

에 있음을 알고, 권리보다 정의를 먼

저 할 것이며, 사람마다 천직을 이행

할 것이고, 싸워서 다음날 용감으로 

전진할 것을 역설했다. 그해 그는 대

한인 국민회 총회장이 된다. 

전도사

1928년 9월 3일 오후 2시에 상항 

부쉬 스트리트 백인교회당에서 샘 헤

이 감독의 사회로 개최한 미국 남감

리교 동양인 교회 구역대회에서 황사

용과 함께 강영승은 상항 한인감리교

회 전도인으로 선임되었다. 본 교회 

담임이었던 이대위 목사가 그해 6월 

17일 소천함에 따라 황사선 목사는 

담임이 되었다. 이해 본 교회의 주소

는 옥 스트리트 1053번지였고, 전화

번호는 7041번이었다. 10월에는 미국

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김상돈을 청하

여 약 한 시간 반 동안 ‘방탕하든 자식

의 회개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그

의 설교를 듣고 일반 교인들이 많이 

감동했다. 

11월에 본 교회에서 개최한 계삭회

에서 데이비스 목사를 초청하여 ‘사

람은 세계를 정복하는 자’라는 제목

으로 설교를 들었다. 그는 하나님께

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비슷

하게 만드셨음으로 이 우주 간에 오

직 사람이 모든 역경을 정복하고 인

류의 문명을 향상하는 동시에 사람의 

신령적, 도덕적 발전이 향상되고 사

람이 착한 만큼 악하므로 착한 자는 

하나님께서 더 착하게 하며 악한 자

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다. 

이날 본 교회 임원을 선임하였는데 

권사에 하상옥과 강천명, 유사에 신

경애와 장인환과 강천명, 평신도 인

도원에 양주은, 주일학교 교감에 양

제헌, 그리고 엡웟 청년회 회장에 하

명원이었다. 그해 11월에 상항에 심

한 유행성감기가 도는 가운데 이달 

22일 신한민보에 추수감사절 경축 광

고가 났다.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이 감사절

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맡음을 

느껴 감사한 예배를 드리는 이 날에 

우리 일반 교우들은 가득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순서 중에 아

름다운 풍악과 감동할 만한 설교가 

있습니다. 시간은 당일(금월 29일) 하

오 8시 정각이오니 여러분께서 공수

로 오시기 섭섭하시거든 좋은 과일이

라도 사서 가지고 오시옵소서.”

본 교회 임원 일동이 위의 광고와 

함께 “옷 벗은 동포에게 옷을, 덜덜 

떨고 있는 이를 생각”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함경남도 동포를 위하여 “

겉옷이나 속옷이나 어른의 것이나 아

이의 것을 무론하고... 오는 12월 10일

까지 전으로 도달케 하심을 바라나이

다”고 알렸다.

그해 12월에 정남수 목사를 모신 

세 번에 걸친 집회를 통하여 교인들

의 신앙심이 다시 돈독해졌고, 그가 

성탄 축하식에도 초청되어 큰 은혜를 

끼쳤다. 그는 한인 종교계에 빌리 썬

데이로 미국인 교회에 명성이 자자한 

자였다고 한다. 

1929년 중가주 리들리 교회의 아동 

가극대가 상항을 방문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두 달 후인 5월에는 다양한 일

들이 있었다. 김춘하의 부인이 귀국

하였고, 이순복은 서양 식당을 개업

하였고, 낙상 후 비관하여 배를 찔러 

이선범이 자살하였고, 이천용과 마애

나가 이혼을 하였고, 황사용 목사 사

모가 수술하였고, 이응목의 부인 이

신환이 사망하였고, 박창순의 부인 박

애나의 장례식이 있었다. 그러나 6월

과 7월에는 특별 강사를 초빙하여 영

적 잔치가 있었다. 6월에는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윤하영 목사를 모셨고, 7월에는 예일

대학에서 종교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는 김영희 박사를 모셨고, 김 

박사는 웹웟 청년회에서도 초대를 받

았다. 

1929년 9월 17일 오전 9시에 상항 

버클리 웹웟 남감리교회당 응접실에

서 샘 해이 감독의 주관으로 모인 미

국 남감교 연회에서 강영승이 상항 

교회의 전도사로 연임되고, 본 교회 

담임 황사선 목사도 연임된다. 이날 

주일학교 공과는 만국 주일학교 통일 

공과를 쓰기로 하고, 국어학교 교과

서는 조선어 독본을 쓰기로 가결했다. 

이날 보고된 대로 상항 한인교회의 

출석 교인은 81명이었다.

10월에 개최한 계삭회는 상항 교회

의 임원을 선정했다. 권사에 하상옥

과 최우실, 속장에 양제현, 유사에 장

인환, 신경애, 황재건, 평신도대표에 

양주은 그리고 주일학교 총무에 조웅

철이었다. 11월 추수감사절에서는 상

항 장로교 신학생 조웅철이 ‘하나님

께 감사하라’는 설교를 하였고, 몇 분

의 감상담이 있어 감사의 마음이 한

층 더 했다. 그해 성탄절에서는 내지 

동포 구휼금을 거두어 30달러를 조국

으로 보냈다.

1930년 새해 1월에 상항에 다년 거

류하던 박승구와 전진주가 고등 재판

소에서 걸혼식을 거행하여 한 가정이 

탄생했으나 류태경이 환국하고 최웅

선은 나성으로 이주하여 섭섭함을 금

치 못했다. 이런 가운데 상항 예배당 

건축을 위한 재정위원이 조직되어 한

인사회에 큰 관심을 이끌었다. 상항

뿐만 아니라 오클랜드, 스탁톤, 새크

라맨토, 리들리 등에 재정 모집위원

을 두었고, 서기에 양제현을, 재무에 

백일규를 선임했다. 

상항 한인감리교회

2월에는 상항 어린 학생회가 나서

서 동회 회장 문덕소 이하 남녀 학생

들이 본 월 13일 저녁 한 끼를 단식하

고 고국에서 철창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학우들에게 동정을 표했다. 그

해 3월 남감리교회 지방회 보고에 따

르면 상항 한인교회의 재적은 84명이

었고 출석은 45명이었고, 5명의 세례 

교인이 추가되었고 헌금은 805달러

에 달했다. 이날 강영승은 품행을 통

과하고 전도사 직책을 계속하게 되고, 

양주은이 새로 전도사로 선임되었다.

상항 예배당을 준공하고 6월 1일 

하오 2시에 상항 시내에 계신 동포는 

물론 부근에 계시는 모두를 초청한 

가운데 낙성 예배를 드렸다. 헌금한 

총액은 1160달러 25센터였고 7달러 

51센터를 남기고 지출했다. 지출 항

목에는 예배당 의자, 강대상, 강대의

자, 주일학교 의자, 사무실 책상, 난로 

카펫, 문밖 방석, 찬미가, 미국기, 성찬

기, 연조 기명, 방바닥 칠, 순반비, 인

쇄비, 통신 및 문방구비, 잡비 등이 있

었다. 7월에는 상항 교회가 한인들의 

우체국이 되기를 자청하여 새 예배당 

주소를 통신 번지로 하여 다음과 같

이 광고했다: “금후 본 교회에 관한 

모든 통신은 이하 번지로 하시면 지

체없이 신속 배달되겠습니다. 황사선 

목사. 메이슨 스트리트 1321번지 샌

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강영승은 2년간 전도사로 사역하였다.

강영승은 나성의 할리우드에서 30

년간 한방원을 경영하면서 ‘동양의학

의 현대적 적용’이라는 영문서적을 발

간했다. 그는 1987년에 작고했으니 

향년 99세였다. 2016년, 한국 정부는 

강영승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했다. 이듬해 그의 어머니 황마리아

에게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73. 강영승(1888-1987)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1928년 상항 한인감리교회 전도인으로 임명

시카고법률대 박사학위 취득...독립운동 매진

강영승

상항 한인감리교회



2019년 5월 18일 토요일www.chpress.net8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특   집

서번트 리더십은 유혹을 극복하는 해결책

리더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

을 수행하도록 비전, 방향 제시, 자원을 제

공할 때 서번트가 된다. 또한 리더는 사명

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비

시키고 그들과 팀을 이루면서 봉사해야 

한다. 최근 서번트 리더십이 교회보다는 

오히려 기업에서 더 강조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서번트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께

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크리스천 

리더십의 모델이고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

야 할 삶의 모델(Model for Life)이 되어

야 한다. 

리더의 사명은 의사결정과 집중된 행동

에 있다.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은 자신의 

관심사보다는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수행

하기 위해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시작된

다. 서번트 리더는 그와 함께 미션을 수행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서번트 리더는 조직과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자 동시에 섬기는 사람이다. 

영적리더는 오만함을 버리고 리더십을 통

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영적

리더는 주님께 순종하는 섬김을 통한 리

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현대사회 속

에서 영적리더가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유

혹은 ‘현실적이 되라는 유혹, 인기를 얻으

라는 유혹 그리고 권력이 최고라는 유혹’

이다. 인간적인 유혹을 내려놓고 섬김의 

자세로 임하는 서번트 리더십이야말로 유

혹을 극복하는 해결책이다. 

말씀연구, 기도생활과 같은 영적생활과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성 유지, 소외된 자

들과 함께하는 삶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

소 서번트 리더십이 생활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서번트 리더는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

올바른 리더는 행함의 리더십을 실천하

는 사람이다. 탁월한 리더는 조직과 공동

체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를 파악해서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일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또한 탁월한 리더십

의 소유자는 구성원들의 숨은 잠재력을 

발굴해서 가장 적절한 업무를 적절한 시

기에 맡겨서 원하는 결과와 목표를 달성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주님께

서 보여 주셨던 서번트 리더십을 진정으

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표현하려면 행

함과 찾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본

이 되는 참된 리더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

이 말하는 참된 리더는 누구인가? 그것은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가 되

는 것이다. 영적리더의 영적인 변화와 성

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끊

임없이 경청하는 것이며, 그 분과 교제하

고 그분이 주시는 것들로 채움을 받는 것

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 위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것을 명예욕 

또는 권력욕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번트 

리더십은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

며,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이다.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만이 종이 될 수 

있다. 힘의 원리로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

리는 종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므로 영

적리더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인식하

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리더가 완전한 자

유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서번트 리더십의 성경적 원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말씀 속에 현

대인과 리더를 향한 리더십의 이론들이 

많이 등장한다. 마태복음 20장 25-28절

과 요한복음 13장 1-17절에 보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잘 나와 

있다. 그렇다면 영적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서번트 리더십의 성경적 원리는 무엇

일까? 

①겸손한 리더가 되라. 리더에게 오는 

가장 큰 유혹은 자만이다. 우리 주변에 자

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다. 자만은 자

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아주 교묘하

게, 때로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출되어 사

람들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주님께서는 

권력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서 거만하게 

군림하고 억압하며 착취하는 식으로 권력

을 남용하는 자들을 꾸짖으셨다.  

②희생으로 섬기는 리더가 되라. 리더

는 사역 현장에서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기 쉽다. 그것이 자신의 의지이건, 그를 

따르는 자들의 의지이건 간에 리더는 섬

김을 받는 자리에 앉기 쉽다. 주님께서는 

리더의 본분은 섬김이지 신분 유지가 아

님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자신이 제자

들 앞에서 실제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

셨다. 

③남을 이롭게 하는 리더가 되라. 많은 

리더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계산한다. 주님께서는 자

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마치 종과 같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요구

하셨다. 

④사랑하는 리더가 되라. 사람은 누구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만큼만 겸

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다. 제자들을 사

랑하신 주님은, 아무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하지 않을 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겸손, 희생으로 섬김, 이타심, 사랑 이 

네 가지 자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희생으로 섬기기 어렵

고, 희생으로 섬기지 않는 자가 이타심을 

가지기 어렵고, 이타심을 갖지 않은 자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다. 반대

로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비롯된 이타심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으로 섬

길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

다. 이 글을 읽는 리더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소망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13:15).

지금은 섬김의 때

서번트와 리더는 상반된 단어이다. 그

런데 상반된 두 단어가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결합해서 역설적인 개념을 

낳은 것이 서번트 리더이다. 서번트 리더

의 진정한 특징은 먼저 섬기고자 하는 자

연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마음이 

없다면 어떠한 방법론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이 글을 읽는 리더 모두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하려는 

마음이 자신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

이다.

sondongwon@gmail.com

예수님이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십은 삶의 모델

겸손, 희생적 섬김, 이타심, 사랑은 성경적 원리

리더십 코멘터리 (86)

시대는 서번트 리더를 요구한다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사·모·칼·럼

열매솎기

우리 성도님들,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뒤뜰 한켠에 텃밭을 만들어 여름 내내 싱

싱한 야채를 따 드신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문을 

들어서실 때면 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들고 오시느

라 애들을 쓰신다. 같이 나누어 드시고 싶으신 거

다. 

어떤 집사님은 뒷마당 전체를 밭으로 만드시고 

얼마나 잘 가꾸시는지 그 밭에서 난 식물들은 마치 

가나안 산처럼 크고 맛있다. 이유인즉, 더하기와 빼

기를 잘 하신단다. 흙 관리를 위해 영양분을 더하

고 그것이 분산되지 않도록 주위에 잡초들을 잘 제

거해주면 식물들이 잘 자란다고... 그리고 결실을 

기대하는 열매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시들은 열매

들은 빨리 뽑아주면 영양분의 분산을 막을 수 있단

다. 일명 ‘열매솎기’ 이다. 

그렇다. 우리 삶속에서도 어쩌면 이런 열매솎기

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야 내 인생에 가장 실한 열매가 맺힐까? 

먼저는 나날이 고집스럽게 움켜쥐려는 내 모습을 

계속해서 솎아주어야 할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져가는 몸과 마음 때문에 더 많이 움켜줘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오곤 한다. 또한 누군가

와 조금만 관계가 서원해져도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주변의 어지러움과 혼돈된 마음들을 계속

해서 솎아주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앙금이 사라

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깨진 관계들 속에서 생긴 

가슴속 응어리들을 계속 솎아내야 열매 비슷한 것

이라도 맺혀지지 않을까.

사람은 자기를 내세울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

을 때 진짜 사는 힘이 한데로 모아질 수 있을 것 같

다. 그럴 때 우린 지금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이

보다 더 좋을 순 없으며 이런 내가 좋다는 것을 바

로 알아차리게 되리라. 그러면 삶에 대해 아무런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이 아침마다 생각 없이 눈을 

떴던 일상에 대한 새로운 고마움이 더해지리라. 

우리는 때로는 책을 잘못 고르듯이, 의사가 오진

을 하듯이 상대의 마음도 잘못 진단하여 맘이 상할 

때도 또 상처를 줄때도 있지만 우리의 본심이 아니

었던 것들은 빨리 솎아주고 마딱드려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용기 있는 말을 더해 버리면 우리 

인생도 모세처럼 열매솎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

어가지 않을까.

시절을 잘못 만나, 사람을 잘못 만나, 일을 잘못 

만나, 몸이 아파서.... 이렇게 탓하고 사는 마음을 빨

리 다 솎아주고 죽음을 넘는 살림의 삶으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 오늘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서 복음이 결론이 되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

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changsamo1020@gmail.com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5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

니 문득 어머니 생각이 간절

하고 너무나 어머니가 그리워

집니다.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

서 마음이 아려옵니다. 왜냐하

면 지난 5월엔 우리 어머니가 

고령이셔도 살아 계셨고 위태

로웠지만 행복한 어버이 주일

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

다.

지난해 어머니 생전에 마지

막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올

해는 어머니가 안 계신 어버

이 주일을 지키자니 이 아들

의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눈물

이 흘렀습니다. 이런 감정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저만

의 감정이 아닌 어머니를 멀

리한 모든 자녀 된 이들의 아

픔이요 그리움이요 후회스러

워 하는 애처로운 모습일 것입

니다. 

그래서 송강 정철 선생의 충

효가가 5월이면 주가를 발휘

하고 우리에게 더 가깝고 새

롭게 다가옵니다. “어버이 살

아 실제 섬김일랑 잘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닯다 어이 하

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 뿐

인가 하노라”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강오륜에서 발견되어

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옛 성

현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동양 

도덕 윤리의 강령이지만 우리

는 그 속에서 불변하는 인생

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

니다. 즉 삼강에선 임금과 신

하의 관계(군위신강) 남편과 

아내의 관계(부위신강) 부모

와 자식의 관계(부위자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곧 국가

에서 국민으로서의 생활의 중

요하고 가정에서 가족으로서

의 생활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고 봅니다.

그리고 오륜에서 임금과 신

하의 관계(군신유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부부유별) 부모

와 자식의 관계(부자유친) 어

른과 젊은이의 관계(장유유

서) 친구와 친구의 관계(붕우

유신)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

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중

요성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가정의 중요성을 많

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

주 예수를 믿으러 그리하면 너

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16:3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시128:1).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효도하고 효도

를 받는 효도하는 가문을 이

루어야 합니다. 신, 불신의 차

이를 효도에서 찾아볼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효도하지 못하는 불효하는 모

습을 가진다면 우리는 믿을 제

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놓

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됩

니다. 성경은 효도하면 하나님

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

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리라”(출20:12).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신5:16).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

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

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

수하리라”(엡6:1-2).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겐 세

상의 전부가 되고 힘이 됩니

다. 그러나 자녀가 어른이 되

고 부모님이 늙어지면 자녀들

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럴지라도 짐이 되는 부모님의 

짐을 달게 지고 그 효도의 짐

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온전한 

믿음의 증거가 되고 축복의 자

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개혁자 루터가 주

장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할 

다섯 가지 이유는 지금도 설

득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효도해야 하는가? 1)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

다. 2)효도생활을 통하여 훈련 

받고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3)마땅히 행하여할 일이기 때

문입니다. 4)하나님을 기쁘시

게 해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

니다. 5)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결

국은 우리 곁을 떠나가는 분

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언제인

가는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떠

나가야 하는 존재자들이지만 

말입니다. 아직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곁에 계실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효도의 말

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이 

내 배우자의 부모님 곧 시아

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시어머

님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간 뒤

에는 아무리 후회하고 뉘우쳐

도 소용이 없습니다. 

2019년 어버이 주일을 지나

면서 내 곁을 멀리 떠나신 어

머니를 생각하니 어머니 없는 

아들로서의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저의 마음을 목

회서신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너무나 그리운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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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4일 강원도에서 발

생한 대화재로 인해 하루아침

에 삶의 터전을 잃은 700여 명

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결성

된 강원재난피해 미주 연합후

원회(대회장 한기홍 목사) 감

사예배 및 보고회가 8일 오전 

11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

사)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이날 추진위원장 이병만 장

로는 경과보고에서 “4주 동안 

실시된 강원도 돕기 모금운동

을 통해 교계와 일반단체가 하

나가 됐다”고 말하고 “모금운

동을 실시하기 전 많은 분들을 

통해 투명성 보장 이야기를 들

었다”며 “그동안 모금운동을 

실시했을 때 투명성 문제로 모

금운동이 갈등과 분쟁으로 이

어진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강

원도재난피해자들을 돕기 위

해 실시된 이번 모금운동에서 

활동비는 모금액과 별개로 함

께 뛰어다닌 분들이 각출해서 

조달했으며 모금된 금액은 전

액 이재민들에게 전달하게 된

다”고 말했다. 

회계를 맡은 최대용 장로는 

“9일 오전 9시 현재 $81,550.48

이 모금됐으며 미주연합후원

회 감사예배 전 영김 전 가주 

하원의원, 연목회, 충현선교교

회, 남가주교협총무단, 크리스

천헤럴드, 오렌지카운티 전도

회연합회, 오렌지카운티 한인

회,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가 추가로 모금에 동참해 현재 

$84,650.48이 모금됐다”며 “강

원도 이재민들에게는 1억원 이

상 전달될 것”이라 밝혔다. 

은혜한인교회 경배와 찬양

팀의 찬양인도와 한기홍 대회

장의 환영 및 감사의 말씀으로 

열린 1부 감사예배는 김관진 

목사(남가주목사회장)가 대표 

기도했으며 한기형 목사(남가

주교협회장)가 격려사를, 윤에

스더 사모가 특송했다. 

이어 송정명 목사(미주성시

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로마

서 12장15절을 본문으로 설교

했으며 한기홍 대회장이 합심

기도를 인도했다. 

이병만 추진위원장이 경과

보고 했으며 최대용 회계사가 

회계보고 하고 영김 전 가주하

원의원이 격려사를 했으며 이

호우 목사(OC교협 증경회장)

가 축도했다. 

이병만 추진위원장 사회로 

시작된 2부 순서는 만찬시간을 

가진 후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강원재난피해 미주 연합후원회 감사예배 및 보고회에서 참석자

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84,650.48달러 모금, 1억원이상 전달예상
강원재난피해 미주 연합후원회 감사예배 및 보고회 

기독교대한

감리회의 제

27회 미주자

치연회가 ‘주 

안에서 서라(

빌4:1) 하나

됨, 개혁, 도약’

을 주제로 7일

과 8일 양일간 

나성동산교회(

이경환 목사)에

서 개최됐다.

정인호 감리사의 사회로 열

린 개회예배에서 전명구 감독

회장이 설교했으며 은희곤 감

독의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했

다. 성찬식에 김종현 감독(중앙

연회), 김학중 감독(경기연회), 

박효성 직전 감독(미주자치연

회)이 미주자치연회 감리사들

과 함께 성찬을 집례 했다.

개회예배에 이어 은희곤 감

독의 사회로 본회의가 개회돼 

미주자치연회의 회무가 시작

됐다. 미주자치연회는 첫 날 공

천위원보고, 각 지방 감리사보

고 및 교역자 품행통과, 준회원 

허입식, 각종 보고, 세미나(김

학중 목사-“이 시대의 영성”, 

도상원 UMC감리사-“이민교

회의 오늘의 진단과 내일의 전

망”), 분과위원회, 은퇴찬하예

배, 별세회원 추도식을 가졌고 

둘째 날 감리사선거, 표창식, 

목사안수식 등을 거행했다. 

연회가 개최된 나성동산교

회는 교단을 탈퇴했으나 미주

자치연회와 새로 부임한 이경

환 목사의 수고로 법정소송을 

제기해 교회를 되찾았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개회예

배 중에 이경환 목사에게 감리

회 유지재단 이사회가 결의한 

금일봉을 전달해 격려했다. 

은희곤 감독은 “나성동산교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

회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 이 

교회에서 연회를 개최했다”며 

“그동안 우리에게 갈등과 분열

로 많은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아픔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돼 미주자치연회의 개혁

과 도약에 전념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리라 믿는다”고 천

명했다. 

은희곤 감독은 미주자치법

의 영문판 발행안내, 미주감신 

졸업자의 한국내 목회허용 입

법추진, 선교사 파송이 가능한 

미주선교훈련원 개소, 미주자

치연회 선거법개정, 2교구제, 

타교단 파송, 한미목회협력위

원회, 한반도평화통일위원회, 

미국교회협희회(NCCA) 가입

추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

다. 

둘째 날 회무는 분과위원회 

보고로 시작됐다. 그리고 19개 

지방의 감리사 선거가 있었는

데 △남가주남 이재삼 △남가

주동 정인호 △남가주북 지성

은 △남가주서 신광섭 △뉴욕

동 이선구 △뉴욕서 민경용 △

뉴잉글랜드 이준호 △동남부 

정찬의 △멕시코 박승기 △샌

프란시스코-시애틀 현진광 △

시카고동 한철희 △시카고서 

조익성 △오렌지 임영호 △워

싱턴 김성도 △중남부 최진호 

△캐나다동부 남궁권 △캐나

다서 김병태 목사가 각각 선출

돼 은희곤 감독으로부터 임명

장을 받았다. 

하지만 미서북부와 중부동 2

개 지방은 감리사가 선출되지 

못했다. 이 외 이임하는 감리사

들이 공로패를 받았고 성역30

주년 목회자들과 연회준비에 

수고한 이들에 대한 표창이 있

었다. 정직6개월에 처해졌던 

한 회원이 장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복권됐다. 

또한 이후근 목사를 명예감

독으로 예우하기로 결의했다. 

이후근 목사는 2010년 미주특

별연회 2대 감독으로 선출됐으

나 미주 내 갈등으로 인한 소

송정국의 와중에서 절차상 하

자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서 당선이 무효됐다. 예우안이 

통과되자 은퇴한 이후근 목사

의 후임인 퀸즈교회 이철윤 목

사가 발언을 자청해 “연회의 

따듯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한편 미주자치연회는 연회

기간에 미주자치연회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 사무실은 

연회가 개최된 나성동산교회 

내에 마련됐다. 동시에 유지재

단 현판식도 함께 있었다. 올해 

초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 이

사회’에서 결의된 대로 ‘미주자

치연회 유지재단’이 ‘기독교대

한감리회 유지재단 미주현지

법인’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은희곤 감독은 유지재단의 

미주현지법인이 설립되는 것

에 대해 “5월 21일 예정된 유지

재단이사회에서 현지법인으로 

승인되면 미주연회의 재산이

라도 본부 유지재단의 관련법

규를 적용받게 돼 교회재산을 

공적으로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

여했다.

미주자치연회는 제27회 연

회를 폐회하면서 선언문을 채

택했다. 

제 26회 실행부위원회가 제

안하고 제27회 연회원 일동으

로 발표된 ‘제27회 미주자치연

회 LA선언’이라는 제목의 선언

문에서 연회는 “1993년 연회가 

시작된 이래 발전을 거듭했지

만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갈등

과 분열,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고 

돌아보고 “이제 우리는 제27회 

미주자치연회를 통해 ‘하나가 

되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며 

개혁과 도약에 전념할 때, 과거

의 아픔이 치유되고 상처에 새 

살이 다시 돋게 됨을 믿는다”

며 회개 일치 준수 개혁 선명 

평화통일 등 6개 부분에서 미

주자치연회의 의지를 천명했다.
   <박준호 기자>

‘주 안에서 서라 하나됨, 개혁, 도약’ 주제 제27회 기감 미주자치연회에서 참석자

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주 안에서 서라 하나됨, 개혁, 도약’ 주제 
제 27회 기감 미주자치연회, 17개 감리사 선출

목회서신 

‘너무나 그리운 어머니!’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KCBC기독교방송(대표 한기

형 목사)과 우리방송(대표 김

흥수)이 공동주최한 제 1회 한

인커뮤니티 효도잔치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

사)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한기형 대표는 “올해 처음 

효도잔치를 열었는데 KCBC 

기독교방송이 해마다 효도잔

치를 열려고 한다”며 “어버이

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

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어버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운

동이 기독교문화운동으로 정

착이 돼 많은 가정과 교회들에

게 섬김의 정신이 체질화 됐으

면 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목사와 엄미나 아나

운서 사회로 시작된 제 1회 효

도잔치는 박성근 목사(남가주

새누리교회), 황인상 LA부총

영사, 그리고 한기형 목사

(KCBC기독교방송 대표)가 인

사말을 전했으며 강대승 전승

회관의 사물놀이와 판소리공

연, 숙명여대 합창단, 에버그린 

합창단, 바리톤 장상근, 이상열 

등이 출연해 공연했다.
<박준호 기자>

“어버이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 1회 한인커뮤니티 효도잔치 성황리에 열려

KCBC기독교방송과 우리방송이 공동주최한 제1회 한인커뮤니티 효도잔치가 성황리에 열렸다

굿네이버스 주최 토크콘서

트가 11일 오후 6시 더소스몰

에서 열렸다. 

‘꿈과 행복을 이루는 길’이

란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

서 세계적인 주차전문설계회

사 팀 하스의 하형록 회장이 

강사로 나서 자신의 삶에 대해 

나누었다. 

하형록 회장은 “꿈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며 꿈을 어떻게 키

워나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

며 “자녀들이 꿈을 이루게 하

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라

고 말했다. 

하 회장은 “꿈은 어떻게 이

뤄야 하는가?”라 질문을 한 뒤 

“꿈은 명사로 꾸기보다는 동

사로 꾸어야 한다”며 “의사 변

호사 등 명사의 꿈은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이루지 못할 때 

상실감에 빠져버린다. 한국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는 명

사의 꿈을 이루지 못한 상실감

이 작용해서다. 동사로 꾸는 

꿈의 경우, 예를 들면 변호사

의 경우 사람을 돕는 일을 하

는 직종인데 설령 변호사가 되

지 못하더라도 남을 돕는 직업

군이 다양하기에 타 직종을 선

택할 수 있게 되며 비슷한 직

종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웃으로 인해 내가 올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참 행복과 축

복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동사로 꾸는 꿈을 꾸라...”
굿네이버스 주최 토크콘서트, 강사 하형록 회장

굿네이버스가 주최로 ‘꿈과 행복을 이루는 길’이란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

서 강사로 나선 하형록 회장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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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영생장학생 선발공고
영생장학회(YSPC Scholarship Foundation)가 2019 영

생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접수는 6월 1일까

지이며 시상식은 8월 7일이다. 장학금 종류는 △웨스트민스

터신학교 △동부개혁신학교 △영생 다음세대지도자 △영

생 일반 △영생디모데 △영생교인 신학생 장학금이다. 온라

인(www.yspcscholarship.org)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 info@yspcscholarship.org 

아이티 고아들 위한 청소년 구호팀 모집
더코너 인터내셔널(대표 조항석 목사)이 8월 아이티 고

아들을 위한 청소년 구호팀을 모집한다. 아이티 포토프린스 

인근 10개 고아원 4백명의 고아들을 위해 음악회, 체육회를 

열고, 식량과 의약품, 학용품 공급 등을 하게 된다. 기간은 8

월 12일(월)부터 17일(토)까지 5박6일. 참가대상은 고등학

교 9학년이상(현재) 및 대학재학생으로 참가학생들에게는 

대통령봉사상 및 리더십 상이 수여되고 9월 학기에 12학년

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참가비

는 항공료(678달러)+500달러=총1,178달러. 신청마감은 5

월 20일이며 6월 15일(토)부터 8주간(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터 3시간) 훈련한다.

▲문의: (201)446-4466

소프라노 솔리스트 초빙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이종식 목사)가 여성 소프라노 

솔리스트를 초빙한다. 자격은 세례 교인으로 성악 전공자이

며 구비 서류는 이력서와 신앙 고백문이나 간증문. 제출기

간은 5월 31일까지. 

▲문의: iambmcguy@gmail.com 신두현 행정목사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이 주최한 ‘2019 성

령화 대성회’가 5월 10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윤보환 목사를 

강사로 프라미스교회에서 개

최됐다. 

45회기 뉴욕교협의 표어인 

“성결한 삶”을 주제로 열린 집

회에서 윤보환 목사(기감 감독, 

영광교회)는 “기도의 삶”, “헌신

의 삶”, “순종의 삶”이란 제목으

로 사흘저녁 집회를 인도했다.

회장 정순원 목사는 “뉴욕교

협 사상 처음으로 여는 성령화

대성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

다”며 강사 윤보환 감독을 소개

하고 집회 때마다 “성결한 삶”

을 구호로 외쳤다.  

첫날 저녁 윤보환 목사는 “기

도의 삶”(창4:25-26)이란 제목

의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만 믿

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체

험하도록 부단히 노력했다”며 

“신앙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한 사람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내

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윤 목사는 “그러기 위해서 기

도해야 하는데 첫째, 주님에 대

한 열정이 있어야 하며 아멘으

로 응답해야 한다. 내 속에 열

정이 있어야 하며 주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야 하며 그

러면 교회가 절로 부흥한다”고 

역설했다. 

또 “에노스는 죽음을 생각하

는 사람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

름을 부르고 아벨의 계보를 잇

는 예배자가 되는 복을 받았다”

며 “에녹(동행), 노아(헌신), 스

데반(상급)처럼 기도의 사람들

이 되자”고 강조했다.

마지막 날 윤보환 목사는 “순

종의 삶”(마1:1-6)이라는 제목

의 말씀에서 “성경에 있는 것은 

모두 회복됐는데 마지막 예언

사역이 회복돼야 한다. 신앙적 

예언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도

록 하는 것”이라며 순종했던 한

나와 그렇지 못한 수넴 여인을 

비교하며 “기도제목을 분명히 

하라, 성전에서 기도하라, 오래 

기도하라, 서원기도 하라” 등 

기도응답의 비밀을 설명했다. 

윤 목사는 “순종의 삶이 사명

의 삶”이라며 “사명은 할 수 없

어도, 할 줄 몰라도, 하기 싫어

도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이

다. 순종의 삶으로 성결을 이루

라”고 말했다.

집회는 인도는 준비위원장 

박마이클 목사, 부회장 양민석 

목사, 뉴욕장로교회 김학진 목

사가 했으며, 기도는 조원태 목

사, 최예식 목사, 유상열 목사

가, 헌금기도는 심화자 목사, 김

기호 목사, 김영호 장로가, 축도

는 허연행 목사, 김재권 목사, 

김영식 목사가 각각 맡았다.

또 프라미스교회, 뉴욕순복

음연합교회가 경배와 찬양을, 

프라미스교회 성가대, 뉴욕밀

알선교합창단, 기독저녁여성

선교합창단이 찬양을, 헌금송

은 프라미스교회 삼중창단, 밀

알기악앙상블, 오카리나연주(

김사라 목사/신레베카 전도사), 

유진웅 교수, 배정호 집사 등이 

맡았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 5개주 한인목사회 연합체육대회에서 선수들이 배구경기를 펼치고 있다. 뉴욕교협 3차 임실행위 및 할렐루야대회 1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도, 헌신, 순종으로 성결한 삶 이루라”
뉴욕교협 ‘2019 성령화 대성회’ 강사 윤보환 감독

뉴욕교협이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퀸즈장로교회에

서 3차 임실행위원회 및 2019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회장 정순원 목사는 “12일까

지 사흘간 열린 성령화대성회

가 예상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무사히 잘 마친 은혜의 잔치가 

됐다”며 “곧이어 할렐루야복음

화대회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

게 된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

마이클 목사 인도로 기도 권

캐더린 목사, 설교 이용걸 목

사, 합심통성기도 박준열 목

사(2019할렐루야 뉴욕복음화

대회를 위해) 오명의 목사(조

국 대한민국과 미국과 뉴욕교

계를 위해), 광고 이창종 목사, 

축도 김성국 목사 순서로 진행

됐다.

이용걸 목사(필라영생교회 

원로)는 “마음의 주인”(엡ㅂ

3:14-19)이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

이 되라’는 것이 신학교 표어였

다”며 “인간의 마음은 조석으

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셔야 된다”고 강

조했다.

이 목사는 “한 사람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

스리는 것이 더 힘들다는 잠언

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

이 안 계시면 사탄에 잡혀 악

한 행동을 하게 된다”며 “특히 

설교자의 마음에 성령이 있어

야 청중들이 은혜를 받는다. 항

상 주의 영이 함께 하기를 기

도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

는 사역과 삶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2부 회의는 정순원 회장 사

회로 김재권 할렐루야복음화

대회 준비위원장이 개회기도

하고 회원점명, 업무보고에 들

어갔다. 

김재권 준비위원장은 “할렐

루야대회 준비에 힘을 합쳐 열

심히 기도하며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며 기도, 물질, 시간으로 섬겨달

라고 인사했다.

정순원 목사는 “2019할렐루

야 뉴욕복음화대회 역시 45회

기 교협 표어와 동일한 ‘성결한 

삶’을 주제로 삼았으며 말씀중

심의 대회로 준비하고 있다”며 

“포스터와 전단지가 한국에서 

제작돼 운송을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감사보고는 김영철 목사가 

했으며, 회계보고는 회계 박정

오 목사가 한국출타 중이므로 

귀환 후 이메일로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감사보고 결과 현재 잔액은 

26,396달러, 부활절연합새벽

예배 헌금은 20,404달러, 신유

집회 잔액은 4,934달러로 보고

됐다.

장소와 오찬을 대접한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는 “연합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한다”며 “실행위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으니 좋

은 교제 나누시기 바란다”고 인

사했다.

이날 회의는 손성대 장로의 

폐회기도 및 오찬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제 13차 한반도 비핵화와 평

화통일을 위한 뉴욕기도회가 

지난 10일 오전 8시 플러싱 대

동연회장에서 열렸다. 세계한

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 평

화통일기도위원회가 주관하고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

총)와 뉴욕교협이 후원했다.

기도회는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사회로 미기총 사

무총장 이재덕 목사의 내빈소

개, 세기총 공동회장(준비위원

장) 이종명 목사의 환영사, 세

기총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의 

대회사 후 예배가 시작됐다. 

이종명 준비위원장은 “1천만 

이산가족의 뜨거운 만남과 민

족이 염원 통일이 올 때까지 기

도하자”고 환영사를 전했다.

최낙신 대표회장은 “우리의 

계획이나 행사는 정치인들이 

방법이 아닌 역사의 주관자이

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의 간

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기도하자”고 대회사를 했다. 

6년 전부터 시작된 이 기도

회는 오는 12일 필라에서 14차, 

15차는 6월 인천에서, 16차는 

미얀마에서 열리게 된다. 올해 

안으로 10-20개국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날 설교는 세기총 상임회

장 윤보환 감독이 맡았다. 윤 

감독은 “진정한 통일, 시온이

즘”(겔37:15-23)이라는 제목

의 설교에서 “개인적으로 남북

과 동북삼성 등 3개 지역의 복

음통일을 기도해왔다”며 “에스

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일으키

신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

스라엘의 통일을 약속하셨듯

이 대한민국 통일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 뉴욕

의 한인기독교인들이 1)거룩한 

중재자가 되고 2)시온이즘으로 

고토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한다. 지난해 범교단

적으로 광화문에서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했다. 3)거룩한 성

령의 복음통일”을 강조하고 이

를 위해 정치적 제안으로 남북

이 서로 대사를 파견하는 순차

적 행보를 언급했다.  

이날 대표기도 김영환 목사, 

성경봉독 이창종 목사, 찬양 이

광선 집사, 설교 윤보환 감독, 

헌금기도 권캐더린 목사, 특별

기도 정여균 목사(한반도의 비

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김

연규 목사(뉴욕의 복음화와 한

인교회들을 위하여), 박진하 목

사(헐벗고 굶주리는 북한동포

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전희수 목사(750만 재외동포

들을 위하여), 격려사 장석진 

목사, 축사 정순원 목사, 감사

장 전달(이종명 준비위원장에

게), 광고 신광수 목사, 통일의 

노래, 축도 박희소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세기총 필라델피아기도

회(14차)는 5월 12일 오후 5시 

샬롬은목교회에서 열려 세기

총 2대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

가 설교했다(“한반도 평화통일

과 성경적 해법“, 눅10:30-35). 

필라 기도회 모임은 미주한

인기독교총연합회 및 Mis-

sion group Centum Inc 대구

센터의 후원과 필라원로목사

회, 필라교회협의회, 필라목사

회, 필라장로회, 필라애국동지

회, Penns기도동지회, Korea 

Recovery Coalltoon의 협찬으

로 이뤄졌다. 
<유원정 기자>

제 13회 미동부 5개주 한인

목사회 연합체육대회가 5월 13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

지 메릴랜드에 있는 웨스턴 리

저널 파크에서 열렸다. 이번 대

회는 메릴랜드목사회가 주최

하고 5개주에서 200여명의 목

회자들이 참석했다.

1부 예배는 윤종만 목사(메

릴랜드 회장) 인도로 대표기도 

김영천 목사, 설교 김엘리야 목

사(대회장), 광고 최정규 목사(

제1부회장), 축도 박태규 목사(

뉴욕목사회 회장)의 순서로 진

행됐다. 

2부 체육대회는 우천 중에도 

박종희 목사(총진행위원장)의 

경기진행으로 진행됐다. 대회

장의 개회선언 후, 축구팀 이재

성 목사의 선수선서, 윤종만 목

사의 환영사, 박종희 목사(메릴

랜드 전회장)의 경기안내, 김종

윤 목사(뉴저지목사회 회장)의 

중식기도로 진행됐다. 

메릴랜드 목사회는 경기 중 

환자 발생을 대비해 의사를 대

기시켰으며, 점심으로 도시락

을 준비했다.

경기는 축구, 배구, 족구, 릴

레이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됐

다. 각 종목 1등 100점, 2등 80

점, 3등 60점, 45등 40점, 5등 

20점으로 정하고 응원 10점, 마

지막 남은 인원수 10점, 매너 

및 배려 10점 등도 추가했다. 

릴레이는 30대에서 60대까

지 각 1명과 여성 2명으로 구

성됐다.

40여명이 참가한 뉴욕목사

회는 축구, 족구, 릴레이 등 3

종목에서 1등해 종합우승을 차

지했다. 준우승은 버지니아 목

사회. 뉴저지 목사회는 축구 3

등, 배구 4등. 족구 2등을 기록

했다.

모든 순서는 문정주 목사(버

지니아 회장) 폐회기도로 마쳤

다. 제14회 2020년 연합체육대

회는 뉴저지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메릴랜드목사회>

“예수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 삼으라”

“복음으로 진정한 통일 이루자”

종합우승 뉴욕, 준우승 버지니아

뉴욕교협 3차 임실행위 및 할렐루야대회 1차 준비기도회

제13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위한 뉴욕기도회

제 13회 미동부 5개주 한인목사회 연합체육대회 

제13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위한 뉴욕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민자보호교회(이하 이보

교) 2주년 감사예배 및 제 3회 

심포지엄이 5월 9일 오후 6시

부터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보교는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추방

위기에 몰려있는 이민자들에

게 교회가 피난처를 제공하겠

다는 의지에서 2년전 시작됐

다. 뉴욕교협과 뉴저지교협, 커

네티컷교협이 협찬한 이번 심

포지엄의 주제는 “복지교회와 

정부보조 수혜자”다.

이보교 TF위원장 조원태 목

사는 “미국내에서 이민자보호

교회를 연합으로 하는 곳은 뉴

욕뿐이며 소수민족 중에서는 

한인교회뿐”이라고 설명하고 “

지난 2년 동안 각 지역에 수감

된 서류미비 동포들을 방문 위

로하고 다카드리머를 위한 활

동 등을 전개해왔다”며 “이보

교가 노아방주 생명선으로 사

회와 교회의 오작교가 되도록 

이번 심포지움 주제로 복지교

회 비전을 세웠다. 돌봄과 나눔

의 가치로 용기를 얻는 천국잔

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

을 전했다. 

저녁식사 후 드린 1부 예배

는 홍인석 목사(뉴저지교협회

장) 인도로 기도 이은수 목사(

뉴욕교협 총무), 성경봉독 박

창완 장로(한울림교회), 특송 

조이플 합창단, 설교 윤명호 목

사(뉴저지이보교 TF위원장), 

헌금찬양 뉴욕/뉴저지/커네티

컷 이보교TF임원단, 헌금기도 

이용보 목사(뉴욕한인교회), 

축도 이정찬 목사(커네티컷교

협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윤명호 목사는 “이스라엘 족

속이 아니요”(삼하21:1-2)이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다윗시

대의 기근은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차별하며 죽인 이유로 

생겼다. 기브온 거민의 일은 역

사 속에 묻혔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근을 통해 알게 하

셨다”며 “이보교의 정신은 법

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교회가 피난처

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기

근 이후 기브온 족속은 성경에 

다시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

에 흡수된 것을 보게 된다. 이

처럼 소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의 법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가

는 순종하는 이보교가 되기 바

란다”고 말했다.

2부 심포지엄에 앞서 존 리

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론김 뉴

욕주 하원의원을 소개하는 시

간을 가졌다.

2부는 김진우 목사 진행으로 

조원태 목사의 환영인사 후 △

복지교회의 성서적 의미/김원

재 목사 △복지교회의 사회적 

의미/김동찬 대표 △복지교회

의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차현

화 사회복지사 △주택과련 퇴

거소송 및 관련 법/토마스리 

변호사 △정부보조 수혜가 영

주권자 시민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조문경 변호사 순서로 진

행됐다.
<유원정 기자>

“복지교회와 정부보조 수혜자” 주제
이보교 2주년 감사예배 및 제3회 심포지엄

뉴욕교협이 주최한 ‘2019 성령화 대성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강사와 준비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보교 2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심포지엄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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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한인교

회 여름성경학

교(VBS)가 6

월 12일 남가

주사랑의교회

를 시작으로 8

월7일 베델한

인교회 소망부

까지 일제히 실시된다. 올해 VBS 주제는 ‘ROAR! Life is wild, 

God is good!’,‘In The Wild’, ‘Power Up’, ‘여호와만 참 하나님!’ 

등이다. 다음은 남가주 한인교회 VBS일정이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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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계 게시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3회 총회
KAPC(총회장 김재열 목사) 제 43회 총회가 21일(화)부터 24

일(금)까지 힐튼호텔(5711 W. Century Bl)에서 개최된다. 

▲문의: (818)282-6154 총무 이준우 목사 

산타클라라UMC 박요한 목사 간증집회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홍삼열 목사)는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와 함께하는 간증이 있는 찬양예배를 19일(주일) 3부 예배 

시간에 갖는다.

▲문의: (408)295-4161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얼바인침례교회(5101 Walnut Avenue Irvine, CA)는 권태산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19일(주일) 오후 4시30분에 갖는다.

▲문의: (949)857-9425

  

무대 예술인 그룹 “시선” 주, 조연 앙상블 오디션
무대예술인 그룹 ‘시선’(대표 클라라김)은 뮤지컬 ‘도산’에 출

연할 주, 조연 및 앙상블 오디션을 실시한다. 뮤지컬 도산은 도

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미주지역의 대표적인 동포단체 흥사단

에서 주최하고 LA흥사단이 주관, 무대예술인 그룹 ‘시선’이 기

획, 제작으로 광복절 74주년을 기념해 8월 10일 윌셔이벨극장

에서 무대를 올리게 된다. 모집대상은 무대, 공연예술 전공학과 

분야 재학생, 연극, 뮤지컬 경험배우 혹은 지망생이며 모집방법

은 1차 서류심사, 2차 오디션, 접수방법은 이메일(musicaldo-

san@gmail.com)로 하면 된다. 

▲문의: 페이스북 메시지@seasuntag

LA 온누리교회 스트레스 세미나
매달 이민생활에 유용한 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LA온누리교회(이정엽 목사)가 18일(토) 오후 3시30분부

터 2시간 동안 ‘우리가 몰랐던 스트레스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페퍼다인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에스더 박사를 강사로 초청했다. 세

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어린 자녀를 위

한 축구교실과 놀이방도 운영한다. 

▲문의: (213)926-8018

  

은혜한인교회 설립기념 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설립 37주년 기념 부흥성회 및 

임직식을 거행한다. 부흥성회는 5월 16일(목)부터 19일(주일)

까지 이며 11시 예배에 임직식이 있다. 강사는 지용수 목사(창

원 양곡교회 담임). 

▲문의: (714)446-6200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부흥회
가디나 지역 나성금란연합교회(이석부 목사)가 ‘예수로 채우

라, 은혜로 채우라’는 주제로 오는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

지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곽주환 목사(베다니교회 담임).

▲문의: (310)973-5106  

‘1919 유관순과 그녀들의 조국’ 미 서부투어 상영
기드온동족선교회(대표 박상원 목사)가 주최한 삼일운동 100

주년 기념영화 ‘1919 유관순과 그녀들의 조국‘(감독 윤학렬) 미 

서부투어 상영이 실시된다. 미주 동포들의 관람과 함께 자라나

는 청소년들에게도 역사의 교훈을 주자는 취지에서 열리는 미 

서부투어 상영은 영어자막이 제공된다. 일정은 △5월 17일: 라

스베가스 필그림교회 오후 7시 △19일: 웨스트힐스장로교회 

주일 오후 2시 △23일: 임마누엘교회(오후-저녁) △24일: 은혜

한인교회 금요성령집회 △25일: 새벽-LA사랑의교회, 저녁-남

가주비전교회 △29일: 달라스베다니장로교회. 

▲문의: (425)775-7477

코이노니아선교회(대표 박

종희 목사)가 은혜로교회(김경

환 목사) 후원으로 5월 4일에

는 노인 32명을 모시고 사우스

코스트 식물원을 다녀왔다.

동 선교회는 매년 봄가을에 

독거노인들을 초청해 LA 근교

의 명소로 나들이를 실시해왔

다. 

86에이커에 150,000그루 이

상의 식물과 나무들로 가득 찬 

식물원을 트랩을 타고 돌아보

며 이 식물원이 민간인들에 의

해 매립지 위에 세워졌다는 사

실도 알게 됐다.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코이노니아 선교

회에서 제공한 김밥과 다과를 

먹으며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

기를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

냈다. 

본 선교회는 노인들에게 호

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

으신 우주만물의 아름다움을 

하나라도 더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들이를 계속하려

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이노니아선교회는 

남가주샬롬교회(김준식 목사) 

후원으로 10일 골든웨스트 저

소득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한국, 중국, 멕시코 외에 다양

한 인종의 노인 100여 명을 초

대해 어버이날 노인잔치를 실

시했다. 

다양한 인종을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사회를 보았고 

싱어롱 시간에는 각국의 언어

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부

르며 하나로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부는 코이노니아 선교회 

소속 윙즈오브조이 자선공연

단의 공연과 김준식 목사의 설

교, 싱어롱 시간, 2부는 잔치를 

위해 수고한 이들에게 감사선

물증정 그리고 점심식사 순서

로 진행됐다. 

▲연락처: (310)508-2733 

박종희 목사 
<기사제공: 코이노니아선교회>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

는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주제로 박효진 

장로(명문교회) 간증집회를 10

일부터 12일까지 개최했다. 

감사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구봉주 목사 인도로 열린 토요

일 저녁집회는 이정식 장로가 

기도했으며 사랑성가대가 특

별 찬양했다. 이어 박효진 장

로가 ‘그래도 구하라’(겔

36:37-38)라는 주제로 설교했

다. 

박효진 장로는 불신자이자 

연 41번 제사를 지낸 종가집 

맏아들로 살면서 크리스천인 

아내를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

야기, 그리고 청송감옥소에서 

일하면서 죄수들을 폭행하며 

살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야기들을 진솔하게 풀어나갔

다. 

박 장로는 “결혼을 하고 싶

어 거짓말을 하며 마음에 드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아내는 

며느리로서 헌신적으로 부모

님을 잘 섬겨 칭찬이 자자했지

만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로 핍

박받게 됐다”며 “어른들의 이

혼강요가 있었지만 차마 헤어

질 수 없었기에 교회의 비리를 

캔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게 됐

고 집사직분까지 얻었다”고 말

했다. 

그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허상의 절대자라는 생각을 했

으며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인 

신에 불과했다 그러나 성령체

험으로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

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

다. 

박 장로는 “청송감옥소에서 

간수로 일할 때였는데 당시 청

송감옥소는 무법천지였다. 흉

악범들과는 원수처럼 지냈으

며 그들에게 나는 악명 높은 

자였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자 그들을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었다”며 “가장 죄질이 높

았던 죄수가 있었고 틈만 나면 

폭행을 가했었는데 사무실로 

불러들인 후 그동안 폭행했던 

것에 대해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 처음엔 황당해

하던 그가 결국 나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모범수가 됐다”고 

간증하며 “이민생활이 힘들더

라도 기도해야 한다. 자녀문제 

부부문제 신분문제...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아무리 봐도 

빠져나갈 길 없을 때 기도해야 

한다. 모든 범사에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코이노니아선교회 독거노인 초청 나들이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감사한인교회 박효진 장로 간증집회

코이노니아선교회 독거노인 초청 LA근교 나들이 및 노인잔치를 열었다

2019 남가주 한인교회 VBS 일정

샬롬장애인선교회 주최 제 

20회 샬롬경로잔치가 7일 오

전 10시30분 만리장성 식당에

서 열렸다.

 박모세 목사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이준형 목사가 기도

하고 박모세 목사가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잠23:22-25)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후 축도로 

마쳤다. 

이어 맛있는 점심식사를 나

누며 선교회에서 정성껏 준비

한 선물을 증정하는 순서를 가

졌다. 박모세 목사는 “샬롬경

로잔치가 올해 스무번째 해를 

맞이했다”며 “장애인 가족들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 신체

적 장애로 인해 가정이 깨지거

나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거의 

80-90%의 가정이 파탄난다”

며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개

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

이며 나라의 문제다. 따라서 가

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

고 나라가 건강해진다”고 말했

다. 

박 목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본 선교회가 ‘경로잔치’

를 통해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

다. 비록 건강상 문제와 별세 

등으로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

만 장애인 어른들을 내 부모처

럼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자 축복이 약

속된 사역이기에 선교회가 존

재하는 한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샬롬장애인선교회는 

1999년 6월 LA 코리아타운에 

설립돼 남가주는 물론 지구촌 

장애인선교를 위해 헌신해오

고 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기

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경로잔

치 이외에 사랑의 휠체어 보내

기, 한방 물리치료 및 샬롬미용

실, 재활센터, 장학금 수여, 장

애인가족초청 야유회, 휠체어 

사랑이야기 음악회 등의 활발

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주요행사 및 일정 △창립 20

주년 감사예배(6월 6일) △제

20회 장애인 가족 초청 야유회

(6월 8일) △제16회 휠체어 사

랑이야기 콘서트(7월 14일).

▲문의: (323)731-7724
<박준호 기자>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
샬롬장애인선교회 주최 경로잔치

일시 	 교회 	 문의	 비고 

6/12-14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	 (714)772-7777

6/12-15 	 디사이플교회(고현종 목사)	 (949)502-4923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	 (626)744-9191

6/13-15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	 (213)210-1434, 

		  (213)797-2477

6/13-16	 샌디에고한빛교회(정수일 목사)	 (858)874-2412

6/14-16	 또감사선교교회(최경욱 목사)	 (626)233-4538

6/17-19 	 동양선교교회(김지훈 목사)	 (323)466-1234

6/17-20	 인랜드교회(안환 목사)	 (909)680-7430

6/17-21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목사)	 (703)864-5568

	 오렌지한인교회(김윤진 목사)	 (714)871-8320

6/18-21	 베델한인교회(김한요 목사)	 (949)854-4010	 유년부/초등부 

	 샌디에고소망교회(이창후 목사) 	 (858)292-0999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 목사)	 (818)832-6628

6/19-21	 ANC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	 (818)834-7000

6/19-22	 세리토스장로교회(박규성 목사)	 (562)677-7777, 

		  (562)860-5451

	 오렌지힐교회(백창호 목사)	 (714)633-3104

6/20-22 	 대흥장로교회(권영국 목사)	 (310)719-2244

	 충현선교교회(민종기 목사)	 (818)549-9191

	 한길교회(박찬섭 목사)	 (323)735-0200

6/21-23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	 (323)227-1400	 VBS CAMP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213)749-4500

6/22-23	 토랜스조은교회(김우준 목사)	 (310)370-5500	 Preschool

6/24-28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	 (714)521-0991

6/24-29 	 밸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	 (818)366-0089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이성현 목사)	 (804)929-5517

6/25-28	 베델한인교회(김한요 목사)	 (949)854-4010	 유년부 유치부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목사)	 (626)913-6611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	 (714)893-1652

	 토랜스조은교회(김우준 목사)	 (310)370-5500	 K-5학년

6/26-28	 인랜드온누리교회(조강왕 목사)	 (661)313-9277

6/26-29	 남가주기쁨의교회(이황영 목사)	 (310)326-0300

6/27-29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714)446-6200

6/27-30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 	 (714)808-2744

7/10-12	 나성금란교회(이석부 목사)	 (310)973-5106

7/18-20	 남가주든든한교회(김현인 목사)	 (213)481-2779

8/7-10	 베델한인교회 소망부 	 (949)854-4010

샬롬장애인선교회 주최 제20회 샬롬경로잔치에서 박모세 목사가 

한 참석자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 박효진 장로 초청 부흥성회에서 박효진 장

로가 설교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봉경 이원영

(1886-1958) 목사의 생가가 

언제든 침수될 수 있다는 이유

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

역 교계와 지자체 등은 생가를 

리모델링해 기념관 등으로 사

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생가

의 소유권이 있는 한국수자원

공사는 법률을 근거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봉경 이원영 선생의 사진. 목

회자였던 이 선생은 1930년대 

일제의 신사참배와 창씨개명 

등을 거부하며 옥고를 치렀다.

이 목사는 퇴계 이황 선생의 

14대손으로 1919년 3·1운동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

었다.(국민일보 5월 8일자 33

면 참조) 목회자가 된 후 1930

년대부터 일제가 강요한 신사

참배와 창씨개명 등을 거부하

면서 4차례 옥고를 치렀다. 정

부는 1980년 대통령 표창을 수

여하고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18세기 세워진 것으로 추정

되는 이 목사의 생가 ‘사은구장

(仕隱舊庄)’은 경북 안동 도산

면에 있다. 안동시는 2010년 

이 집을 시 문화유산 49호로 

지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도 지난달 4일 사은

구장을 한국기독교사적 36호

로 지정하고 이 선생의 뜻을 

기리는 비를 세웠다. 이정우 안

동서부교회 목사는 “사은구장

은 이 목사의 삶이 깃든 곳”이

라며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동 교계는 2015년부터 ‘이

원영기념사업회’를 조직해 사

은구장을 기념관으로 리모델

링할 계획을 세웠다. 교계의 뜻

에 공감한 경북도청과 안동시

도 각각 예비비를 편성했다. 안

동시 관계자는 “사은구장 처마

에서 비가 새 방수포를 덮기도 

했다”며 “지어진 지 오래된 한

옥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등 조

치가 필요한 상황”라고 전했

다.

이 같은 계획은 사은구장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

사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은구장이 

하천법 상 침수 위험이 언제든

지 발생할 수 있는 ‘하천구역’

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에서 건물

을 리모델링할 때는 당국의 허

가가 필요하다. 공사는 1971년 

안동댐 착공 당시 사은구장 일

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해 거

주자에게 보상을 한 뒤 소유권

을 넘겨받았다.

안동댐을 관리하는 한국수

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 관계

자는 9일 “도산면 일대는 법률

상으로는 하천으로 설정된 구

역이 맞다”면서 “실제로 2002

년 태풍 루사가 안동 지역을 

덮쳤을 때 사은구장이 침수된 

적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밝혔다.

후손들은 사은구장이 국가

유공자를 키워낸 생가인 데다,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찾아보

기 힘든 ㅁ자 형태의 주택구조

여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

다고 보고 있다. 이 목사의 증

손자인 필근(67)씨는 “공사에 

소유권을 넘긴 지금도 주기적

으로 사은구장을 관리하고 있

지만, 기둥이 기우는 등 문제가 

있어 근본적 조치가 필요한 상

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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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중견 목회자 모임

인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아홉길사랑교회 목사)은 다음 

달 10일 서울 서초구 온누리교

회 양재성전 기쁨홀에서 ‘다음

세대 미래 교육/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성큼 다가온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목회포럼은 “신자유주의 

다원주의 탈(脫)권위 가정붕괴 

소통부재 저출산 및 게임과 스

마트폰 등 미디어에 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대적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주게 될지 우려가 크다”

면서 “기독 아비세대는 어떻게 

적응할 것이며, 자녀세대는 어

떻게 교육해야 할지, 나아가 이

런 시대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김봉준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장순흥 한

동대 총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장 총장은 ‘4/14윈도우한국연

합’ 대표회장 자격으로 포럼에 

참여한다. 4/14윈도우운동은 4

살부터 14살까지 10년간의 삶

이 창문으로 작용해 믿음을 받

아들이는 데 가장 적절한 시기

임을 인식하고 다음세대 사역

을 집중하자는 운동이다.

오전에는 안종배 한세대 교

수가 ‘기독교 다음세대 교육 어

떻게 할 것인가’를 발제하며 오

후에는 이동규 청주 순복음교

회 목사가 ‘다음세대 미래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

야기한다.

미래목회포럼 내달 10일 포럼 

제4차 안디옥선교포럼을 주

최한 AWMJ선교회(이사장 신

화석 목사)가 “선교사들이 선

교지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장기목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9일 발

표했다. 

선언문에서는 “선교사가 현

지인을 양육해 자립하도록 돕

는 사역이 중요하다”면서 “이

를 위해 선교사가 현지인을 대

상으로 장기목회를 하면서 목

회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

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선교사의 목회는 궁극

적으로 현지인들이 창의적으

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길”

이라면서 “선교사의 장기목회

는 ‘목회는 하지 말고 현지 지

도자 양성에만 주력해야 한다’

는 선교계의 고정 관념을 뒤집

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륙별 선교 거점’이 선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도 담겼다. 선언문에는 “선교 

현장의 정보 공유와 전략 개발

을 위해 6개 대륙에 거점 센터

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 같

은 선교 인프라가 순발력 있게 

선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선

교 자산이 될 것”이라고 기대

했다.

한편 AWMJ선교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 세계 순회 

선교를 3년 안에 마무리 짓겠

다고 발표했다. 선교회는 

“2021년까지 200개국 순회 선

교를 마치고 이를 기념하는 

‘200개국 선교대회’를 2021년 

5월 열기로 했다”고 했다.

포럼은 지난 6일부터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 안디옥교회에

서 ‘선교사, 목회해야 하는가’

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선교사와 선교학자, 선교단체 

관계자와 목회자 등 300여명

이 참석했다.

‘물질만능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든 기독교를 어느 곳에도 전

파하지 말 것.’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전통

과 다른 형태의 교회가 생기더

라도 제 역할을 다 하도록 기

도할 것.’

밥 페더린 오엠에스선교회

(OMS) 총재가 14일 ‘성결교회 

통일선교 서밋’에서 ‘북한을 위

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로 

제안한 내용 중 일부다.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

린 행사는 OMS와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기성·총회장 윤성원 

목사)가 공동 주최했다. 페더

린 총재는 이 행사의 ‘비전 메

시지’ 강연자로 나섰다.

OMS는 1907년 세워진 한국

성결교회의 모체가 된 미국 선

교단체다. 현재 기성 총회와 서

울신학대와 협력해 탈북민 신

학생 장학금 및 영어훈련 등을 

지원하며 통일선교에 나서고 

있다.

페더린 총재는 강연에서 “남

한은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

는 곳이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

다”며 “통일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은 북한 사람이 복음을 접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

인 방법이 무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북녘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물질만능주의와 인본

주의에 물든 ‘잘못된 기독교’를 

수출해선 안 된다”며 “이런 ‘거

짓 복음’은 나중에 이를 받아들

인 사람에게 공허감과 좌절감

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예민한 말일 수 있

겠지만 북한에 맞는 교회는 전

통적 교회 구조와 다를 수 있

다”며 “우리가 의도한 방식과 

전혀 다른 형태의 교회가 생기

더라도 그곳이 교회 자체의 모

습을 찾아가도록 기도로 지혜

를 간구해야 한다”고 조언했

다.

선교지에서 ‘선교 대국’이 된 

한국처럼 훗날 북녘 그리스도

인이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

는 그날을 위해 미리 기도로 

준비하자고도 했다. 그는 “북

한이 복음에 문을 개방할 경우 

교회와 사역자가 생기는 것은 

물론 스스로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운동도 펼칠 것”이라

며 “반드시 올 그날을 위해 전

략적으로 생각하고 기도로 준

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당부했다.

강연에 이어 기성 총회의 ‘통

일선교 정책간담회’가 이어졌

다. ‘교단 통일선교 정책 및 비

전’을 강연한 김진호 총무는 “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협력해 영양쌀과 의약품을 지

원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

공하는 방식으로 통일선교 물

꼬를 트려 한다”며 “이러한 지

원뿐 아니라 통일 이후 북한 

성결교회 복원과 그곳에서 섬

길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도 지

속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말했

다.

기성 소속 목회자인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 오

성훈 목사와 북한사역목회자

협의회 사무총장 구윤회 목사

는 교단 통일선교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전했다. 오 목사는 “북

한과의 교류·협력 확대로 점진

적 통일선교가 가능해지면 교

단 간 협력이 중요해지는 시대

가 도래할 것”이라며 “이를 감

안해 타 교단 및 통일선교단체

와 연합해 효과적으로 통일선

교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또 “특별위원회인 북한선교위

원회를 항존위원회로 격상해 

교단 안팎에서 통일선교에 힘

쓰는 인재들의 플랫폼이 되도

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 이후 북한에 세워질 교

회를 ‘어린이센터’나 ‘방과후학

교’ 형식으로 세우자는 제안도 

나왔다. 구 목사는 “올해 말쯤 

한국컴패션과 협약을 맺고 국

내 탈북민 밀집 지역에 ‘어린이 

센터형 교회’를 세우는 일을 준

비하고 있다”며 “탈북민과 우

리 자녀가 함께 자라나며 통일

을 이뤄가는 이러한 형태의 교

회가 향후 북한에 세워질 성결

교회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화해는 그리스도의 한 주제

가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요약 

그 자체이며 그리스도 증인의 

근본적 개념이자 척도입니다.”

독일 예나대 마틴 라이너 박

사는 14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

신대에서 제118회 개교기념행

사로 열린 20회 국제학술대회

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예나

대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다닌 대학으로 동독에 위치해 

독일 통일 과정의 독특한 체험

을 겪은 대학이다. 라이너 박사

는 예나대 화해연구소장을 역

임했으며 십자가 용서와 화해

를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화해와 평화의 길에 대

해 쉬운 길이 아닐 거라고 단

언한다. 두려움과 우리 삶의 심

원한 변화가 동반한다고 했다. 

그는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 신학적 기초 놓기: 신약에 

따르면 화해는 그리스도를 통

해 세상에 들어온 기쁜 소식의 

동의어다. 교회의 모든 것은 화

해를 전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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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

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

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

2. 하나님과의 화해와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 화해는 평화

를 향하는 하나님의 길이다. 화

해를 통해 하나님은 평화를 세

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해

이기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

화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 2:14)

3. 화해 화해연구 오늘날 세

상 속의 평화: 평화에 대한 그

리스도교의 언어는 본질적으

로 신약의 화해의 소식에 기초

한다. 평화에 대한 그리스도교

적인 참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세상의 하나됨과 인간

성의 하나됨에 전제한다. 평화

의 참여는 기독교인 실존의 성

취다. 교회는 화해의 교회이며 

화해로부터 이해다. 그렇지 않

다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

다.

4. 독일 재통합과 화해의 경

험에서 비추어 보는 한반도 재

통합: 독일의 재통합은 독일의 

집중적인 화해에 대한 수고에

서 나타났다. 전쟁 이후 독일은 

기근으로 10만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동독인의 3분의 1인 

폴란드나 소련으로 이주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난민은 

최대 1400만명에 이르렀다. 독

일은 1989년까지도 여전히 유

럽으로부터 재통합을 반대 받

던 국가였다.

독일의 재통합은 화해로부

터 시작됐다. 동독의 법률가와 

복음주의 교회, 공의회에 참여

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피

해자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모

르는 이의 집을 찾아가 방문을 

두드리고 속죄의 용서를 전했

다. 프랑스청소년사역단체는 

독일과 프랑스 청소년의 만남

을 기획하고 후원했다. 수많은 

아이들이 만나 교류했고 이들

은 대학에서 함께 공부를 했다. 

공동 교과서 작업도 이뤄졌다.

라이너 박사는 두 가지를 한

국에 제안했다.

첫째로 함께 함은 화해와 통

합의 필수적 기초라는 것이다. 

재통합이란 이미 존재하는 통

일성에서부터 나온다고 했다. 

이를 위해 두 국민을 연결시킬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과

서와 박물관, 영화와 미디어에

서부터 공동의 역사를 이야기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현지인대상 목회, 선교결실위해 필요”

“北에 물질만능주의 물든 기독교 전파 안 돼”

독립운동가 이원영 목사 생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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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페더린 OMS 총재 ‘성결교회 통일선교 서밋’서 강연

‘서류상 하천’이라며...기념관 리모델링 노력 불구
'기도'로 가정 세우기 

월요일: 복된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주

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권력, 명예, 출세라는 인간적 가치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가정,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

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

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소서. 부모는 자녀를 주님 안에

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주님 안에서 공경

하는 화목한 가정, 되게 하소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화요일: 부부를 위한 기도

주님! 우리 부부가 서로에게 우산이 되게 하소서. 세찬 

비바람이 불어와도 서로를 인하여 두렵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 부부, 한 몸 되게 하소서. 아플 때 함께 아파하

고, 슬플 때 같이 울게 하소서. 주님, 우리 부부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기꺼이 공감하게 하소서. 다른 생각을 틀

리다 여기지 않고 그 다름을 인정하게 하소서. 다른 마음

을 이상하다 탓하지 않고 그 다름을 수용하게 하소서. 주

님, 우리 부부는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 짐을 나누어지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를 품어안고 살아

가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부부 가운데 항상 임재하셔

서 우리 부부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소서.

수요일: 아빠를 위한 기도

주님! 오늘도 아빠의 드넓은 사랑을 느끼며 하루를 시

작하게 하소서.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빠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소서. 오늘도 일터에

서 묵묵히 일하는 아빠를 응원합니다. 주님, 아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아빠와 동행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늘 존경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빠의 가르침에 늘 순종하게 하소서.

목요일: 엄마를 위한 기도

주님! 오늘도 엄마의 속깊은 사랑을 느끼며 하루를 시

작하게 하소서. 언제나 아낌없이 푸근한 품을 내어주는 

엄마의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엄마의 

따뜻한 기도가 가족들의 삶을 보듬게 하소서. 엄마의 노

고와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이 주님 안에서 엄마의 돌봄에 늘 감사하며 그 마음을 본

받아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가족들의 행

복을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수고하는 만큼 엄마 자신도 

늘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엄마를 위로하여 주소서.

금요일: 자녀를 위한 기도

주님! 우리 아이를 마음 따뜻한 아이로 빚어주소서. 친

구를 포용할 줄 알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

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소서. 세상적 지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

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게 하소

서. 혹 상처받았을지라도 주님 뜻 안에서 건강하게 극복

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아이의 말과 행실이 주님을 본받

게 하소서. 우리 아이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게 하소서.

토요일: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을 위한 기도 

주님!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돌아보게 하

소서. 우리 주변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존재

합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형제자매가정, 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노숙인가정, 

그룹홈, 1인가정 및 셰어하우스가정 등, 다소 낯선 형태의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겨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

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하소서. 먼저 손 내

밀어 그 가정이 품은 생명과 사랑을 포용하게 하소서. 우

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가족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 

세상 모든 가정이 이 땅에서 사이좋게 어우러져 주님의 

높고 큰 뜻 안에서 하나의 ‘가족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회

장 김진덕 목사)가 ‘가족을 위한 기도문’을 제안했다. 하

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가장 안전

하게 세우는 방법은 기도라면서 가족과 매일 풍성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매일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면?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가족을 위한 기도문’ 제안

동독 예나대 라이너 박사가 전하는 통일위한 4단계
제118회 장로회신대 개교기념 20회 국제학술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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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우리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망하는 과정에서 등장

한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

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

서 패역하고 범죄한 그들에게 전하

신 말씀은 ‘망한다! 그러나 돌이키면 

구원이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

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북방 이스

라엘과 남방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이었

던 호세아 때 앗수르의 살만에셀에

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약 130년 후

에 남방 유다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

야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서 망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멸

망시킨 앗수르는 북방 이스라엘에 

대하여 혼혈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앗수르로 강

제 이주시켰고, 앗수르 사람들은 북

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

들은 통혼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혼혈

인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혼혈인들

은 ‘사마리아인’으로 불려지게 되었

습니다. 한편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3

번의 침략과 침략당할 때마다 포로

가 잡혀가면서 서서히 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 망할 

나라를 왜 세우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또 다른 질문은, “하나님께

서 그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서 그 나

라들이 망했는가?”라는 질문이고, 또 

다른 질문은 “망했으니까 이제는 끝

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답하는 예언서가 예

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나라

는 망하고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 분들이 바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오늘은 그 세 

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남

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질

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

신 그 나라가 왜 망했는가?’라는 질

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레

미야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

은 “내 나라는 망한 것 아니다. 말씀

대로 살지 않아서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징계가 끝나면 70년 후에 내

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말

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렘

46:27-28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

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

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

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

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

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

으리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

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

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

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

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방 유다에게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

씀하십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다 사

라질 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

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

라고 말씀하시며, 포로 잡혀간 그들

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

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한

도 정해 주셨습니다. 

25:11-13,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

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

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칠십 년

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

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

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

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70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0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징

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남방 유

다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유

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귀담

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

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에게 순복하

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C 586

년에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이 바벨

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불타고 

훼파됩니다. 무너지는 성전 앞에서 

목놓아 울었던 예레미야의 통곡이 

바로 “예레미야애가”입니다. 

한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

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

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

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실 힘

이 없어서 그 나라가 망했는가?”라는 

질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대답해주십

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 나

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

살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느

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모든 박수, 무당, 술객들을 

불러서 꿈도 알아맞히고…그 꿈에 대

한 해석도 하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박수, 무당, 술객들은 하나같

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왕께서 명

하신 일은 진짜 신이 아니면 알아맞

힐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때 

다니엘이 등장하여 그 꿈의 내용도 

알아맞히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

모양의 한 큰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며,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었고, 종

아리는 쇠로,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공중에 

떠 있는 한 돌이 그 신상의 발을 쳐

서 그 신상을 부서뜨린 후에, 그 돌은 

태산처럼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하

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각기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신체의 

부위들은 앞으로 세계사에 등장할 

제국들인데, 순금으로 된 머리는 느

부갓네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뜨

인 돌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결국에

는 세계 제국들을 심판하고 난 후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해

석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 꿈처럼, 

세계의 역사를 보니까 제국들의 흥

망성쇠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이 멸망한 후에는 페르시아라고 하

는 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그 제국 이

후에는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헬라제

국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 나라

들로 나뉘었다가 로마라는 철과 같

은 나라가 등장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입

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나라는…하나님께서 지키실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

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망했으니까 끝

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

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주십니다.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 나라는 끝

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망하지 않

는다. 내가 반드시 역사 속에서 다시 

재건할 것이다”라고 에스겔을 통해

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내용은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재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나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

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좌소이며, 하나님께

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

람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징

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인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

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인 느

부사라단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어지

고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거룩한 그릇들을 모두 빼앗겼

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떠났구나! 이제 우리

는 망했구나”라고 여겨졌을 것입니

다. 그런데 사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

건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

고, 그 성을 둘러싼 후에 사다리를 놓

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철판으로 

그 예루살렘을 압박하듯 포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

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

다. 그런데 8장에서는 그렇게 심판하

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

다. 현재 바벨론에 살고 있는 에스겔

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

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서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

여주십니다. 심판이 있을 때, 가장 먼

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

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10장에

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33장에

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겔33:21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

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

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

아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렇게 심판 받고 징계 받은 유다

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

음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내실 것을 36장 37장에서 말

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마

른 뼈들이 주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

서 주의 군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마른 뼈와 같

이 죽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

려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하시

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들을 살려내시며, 하나님께서는 무

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40장부터 42장까지는 

다시 재건될 성전의 설계도를 알려

주시고, 그렇게 재건된 성전에는 하

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43장에서 해주십니다. 그렇

게 재건해주시면서 붙이시는 이름은 

48:35에서 ‘여호와 삼마’라고 붙여주

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과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나라 망한 

것 아니다. 징계 받는 중이다!”, 다니

엘을 통해서는 “내가 지킬 힘이 없어

서 망한 것 아니다. 나는 세계사의 주

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재건해주겠다”는 것을 예언하

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니까 성취

가 되겠지요? 역사 속에서 그 예언

이 성취된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해주세요.      

 dsukim@gmail.com

예레미야-“내 나라 망한 것 아니다. 징계 받는 중이다!” 

다니엘-“내가 지킬 힘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니다. 나는 세계사의 주인이다”

에스겔-“성전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재건해주겠다”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담임

드라마 구약 (7)

눈물

교도관의 부탁으로 밤낮없이 우는 

재소자를 만나게 되었다. “무엇이 이

토록 당신을 힘들고 아프게 하나요?” 

“나는 이제 곧 나가지만 갈 곳이 없

어요.”

나는 그에게 몇 개의 노숙자 쉼터

들의 이름을 알려주었지만 인원에 비

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낮았다. 수감 전에 노

숙자였던 그는 다시 그 생활로 돌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나 역

시 마음이 아팠다.

예전에 콜로라도 덴버의 노숙자 쉼

터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에서 자

원봉사를 하고 있을 때 보니 수용인

원은 400명 정도였는데 매일 밤 100

명의 사람들을 한 방에서 자게 한다. 

그 인원이 100명을 넘으면 더 이상 

사람들을 받을 수가 없는데도 여전히 

밖에는 줄을 서서 기다린다.

나는 갈 곳이 없는 많은 재소자들

이 다시 결국 교도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노숙자들에게는 형

무소가 길에서 자는 것보다 안전한 

곳이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정신병 환자들 

교도소에서 일하기 전까지 정신병 

환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신학생 시

절 푸에블로시에 있는 산 카를로스 

형무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곳

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소자들이 

있는 곳이었다. 

“나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곳

에 데리고 있다.” 예배중 하나님의 말

씀을 들으며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왜요? 왜인가요 하나님? 어

떻게 그들에게 집보다 형무소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울음을 멈

출 수 없었다. 

덴버 여자형무소에서 한 여자를 만

났는데 그녀는 하루 종일 변기의 단

추를 누르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샤

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

었다. 물이 흥건한 바닥을 보며 안타

까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 나는 

많은 재소자들이 교도소에 올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 같은 곳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임재 

“이것은 마치 적그리스도의 도장 

같아요. 당장 바꿔주세요.” 교도소 병

원에서 만난 재소자는 자신의 성경 

첫 페이지에 찍힌 교도소 도장을 가

리키며 화를 냈다. “이것은 적그리스

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곳

에 있는 성경은 교도소의 소유이기 

때문에 도장이 찍혀있는 겁니다.” 

사고 후 뇌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 도장이 없는 성경

을 구해주었더니 잠잠히 받아들였다. 

간단하고 쉬운 일에도 누군가의 설명

과 도움이 필요했던 그에게는 친절한 

룸메이트가 있었다. 

그 방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서 그를 도왔다. 그러나 그 방을 떠

나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교도소가 

아닌 전문적으로 치료를 맡아줄 병원

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

크리스탈 

아름답고 젊은 21세의 크리스탈을 

기도모임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하나

님을 몰랐지만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

었노라고 고백하는 그녀를 보며 감사

했다. 세례를 받는 내내 그녀는 울고 

있었다. 내일이면 출소하지만 갈 곳

이 없다고 했다. 내가 추천해 줄만 한 

곳도 없어서 더욱 더 마음이 무거웠

다. 

예배를 드리며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듯 했다. 그녀는 어

디로 갈 수 있을까?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누가 그녀

를 도울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와주시길 기도로 간구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울 방법은 없

었다. 그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조언해주고 지켜주며 지원해 

줄 수 있는 과도기의 집이 필요했다. 

하나님이 크리스탈과 같은 사람을 도

울 비전을 가진 사람을 세우시기를 

계속 기도한다. 우리에게 노숙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긍휼의 씨앗

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

리가 땅을 다지고 씨를 심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어느 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교도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재

소자들이 교도소를 떠난 후에 그들과 

연락할 수 없다는 것이 규율이다. 그

래서 나는 전과자들을 직접 도울 수

가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yonghui.mcdonald@gmail.com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교도소 선교칼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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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PGM 선교사 집중훈

련이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6박7일 동안 뉴저지크리스천

아카데미와 필라안디옥교회

에서 열린다.

선교 열정을 갖고 구체적인 

헌신을 기다리는 전문인 선

교 헌신자들을 초대하는 이 

집중훈련은 PGM세계전문인

선교회(회장 호성기 목사)가 

2016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PGM세계전문인선교회

는 현재 32개국에서 230여 명

의 전문인 선교사가 26개 분

야에서 사역하고 있다. 

스포츠, 농축산, 교수,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IT, VBS, 

청소년, 실버, 건축사역 등의 

전문인들을 선교사로 훈련한

다. 

저녁 선교집회는 17일부터 

20일까지 임재영 목사(필라

안디옥교회, 전 이스라엘 선

교사), 고훈 목사(뉴욕하은교

회), 양충언 목사(히스패닉 목

회), 김은범 목사(사랑의글로

벌비전교회)가 차례대로 말

씀을 전한다.

강사진은 안사무엘 목사(

실행총무), 제이김 전도사(영

어권 훈련부장), 박상수 선교

사(교육전문/강사사역), 김현

영 선교사(농축산전문/순회

사역), 정준영 선교사(지역

교회/강사사역), 폴현 선교사

(KCBMC사무총장) 등이다.

또 현장실습은 이태후 선교

사(필라도시빈민사역)가 전

도훈련은 고대은/성은지 선

교사(다민족교회개척사역)가 

맡는다.

훈련내용은 △선교의 제 4

물결 △PGM 7대 핵심가치(

성령충만, 디아스포라, H&N, 

전문인, 지역교회중심, 지역

교회설립, 땅끝선교) △전문

인 선교사례 △타문화 전도

훈련 △Here & Now현장실

습 △선교집회 등이다.

이번 훈련 등록비는 개인 

400달러(부부 600달러)로 항

공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ad-

min@pgmusa.org나 전화 

(610)397-0484로 연락하면 

된다.

`제4회 PGM 전문인 선교사 집중훈련 
6월 17-23일, 선교집회와 강의 및 현장실습

이슬람의 최대절기인 ‘라마단’이 5월 6일 월요일부터 시

작됐다. 해마다 이슬람의 월력에 의해 날짜가 바뀌는데 올

해 라마단은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 동안이다. 라

마단은 “더운 달, 가뭄의 땅”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슬람 신앙 5대 기둥 중의 하나이다.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금식기도를 한다. 일출에

서 일몰까지 음식, 술, 물 담배 등을 일체 입에 대지 않으

며 금욕생활을 한다.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

살라트’의 생활을 철저히 지킨다. 소녀는 7세, 소년은 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라마단행사에 참석해 금식 기도를 해

야 한다. 신실한 무슬림들은 매일 사원에 가서 꾸란을 배

우며 기도를 한다. 특별히 27일 째 되는 날은 “능력의 밤”

이라고 철야기도를 한다. 저들은 라마단의 계율을 지키며 

기도와 선행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라마단 기간에 제일 많이 돈을 

버는 데가 식료품 가게이다.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해지기 시작하

면서 폭식을 한다. 배고픈 상태에서 갑자기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는 해프닝도 많이 벌어

진다. 금욕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성추행범죄도 많이 일어

난다. 라마단이 끝나면 3일 동안 축제를 벌이고 선물을 주

고받는다.

라마단은 이슬람의 종교행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다. 지금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은 18억이다. 최대의 

종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라마단 기

간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기 때문

이다.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은 라마단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관심하게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

니면 무슬림 영혼들을 사랑하며 함께 30일 동안 중보 기

도할 것인가?  
   

bible66@gmail.com

기/도/칼/럼

라마단 30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

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선교 

동역자님들께.

주님을 영접한 저희들 모두

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

세를 마음껏 누리시고 선포하

시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기

도로 동역합니다. 

△5월 6일 월요일부터 이슬

람 금식월인 라마단이 시작되

었습니다. 동이 트는 새벽부

터 저물 때까지 음식뿐만 아

니라 침도 삼키지 않고 금식

을 합니다. 금식하는 무슬림

들의 경건과 종교심이 더욱 

부각되고 금식으로 예민해지

는 시기에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금식

으로 헛된 우상을 찾는 2억 명

의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진

리를 알고 복음의 밝은 빛 앞

으로 나오게 도우소서.

△지난 해 슬라웨시와 롬복

섬, 자와 섬 동부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지진 등으로 아직까

지 6,000명이 넘는 어린이들

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선

하신 우리 주님이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과 어린 학생들에

게 주거를 위한 공간이 속히 

마련되게 도우시고, 인도네시

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재난 

이후 정책과 지원이 지속되게 

하시며 어린 학생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지도자와 

담당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여성 직업훈

련을 위한 유니온 센터에서 

진행되는 훈련 프로그램들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이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한글 수업을 진행하는 장 선

교사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

여 주옵소서.

△신학연장 교육을 위한 국

제단체(인크리스)와 연합과 

동역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

시고, 출간된 아시아 신학연

장교육 책자가 잘 보급되도록 

도우시며, 김 선교사가 세미

나 준비를 할 때 지혜와 영력

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된 사

역자들과의 만남을 축복하소

서. 

△유니온 센터에서 사역을 

도우며 동역을 시작한 두 분

의 전도사님들이 잘 훈련되게 

하시고, 신학 수업과 사역들

을 감당할 때 성령충만, 지혜 

충만함으로 진보를 이루게 하

소서.

△현준이(대학교 1학년)와 

현민이(중3)가 학기말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좋

은 믿음의 친구들로 준비되게 

도우시고, 날마다 주님을 인

격적으로 만나는 자녀들 되도

록 도우소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

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

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선교 

동역분들이 많은 선물을 받고 

주는 남은 가정의 달 5월을 하

루 하루 보내실 때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

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순간 순간 경험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계속 기도하

며 돕습니다.  

-주님 그늘 아래 인도네시

아에서 김태호 장윤희 현준 

현민 선교사 올림
theo88@daum.net

Dear,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해주신 분들께!

안녕하세요? 눈물... 멀리 계

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너무 감사해서, 너무 미안해

서...!

헝가리에서는 5월 첫 주일

이 어머니 날 입니다. 그날 비

가 오고 추웠습니다.

몇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했

는데, 어머니에 대해 말하면서 

울먹거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예배 후에는, 70세 이

상 어른들을 의자에 앉힌 후, 

한국식으로 큰 절을 드렸습니

다. 그리고 봉투에 조그만 용

돈을 넣어드렸습니다. 존경하

고, 사랑합니다!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

니하리라”(사44:21).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헌금을 하

나님께 드려... 선교후원 해주

셔서 큰 힘이 되며 감사합니

다. '복음전파'와 '예수님 제자 

만들기'에, "주의 충성되고 지

혜로운 종"(마24:45)이 되겠습

니다. 주여...! 소식과 기도제목

을, 간단한 사진 설명과 함께 

드리겠습니다(사진은 왼쪽부

터, 위에서 아래로 연관 있음).

1. 5월 첫 주일, 어머니날!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

사하였습니다. 모든 어머니들

께 장미꽃을 한 송이씩 드렸습

니다. 또 믿음의 어머니가 되

자고 기도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2. 지난 부활절 주간에 저희 

구역 양로원에 가서 예배를 드

렸는데, 그분들이 우셨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데려가 

특송도 하고, 예배 후에는 준

비해 간 삶은 계란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안드레 

할아버지(87세)는 혼자서 저

희 교회에 나오시고, 특송도 

곧잘 하십니다. 

3. 저희 "소금과빛개혁교회"

의 16번 째 생일을 맞아 하나

님께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2003년 부활절 날에 지역 이

름을 따서 "셔셔디커뮤니티교

회"로 시작했고, 이사한 후에 "

쾨바녀이개혁 교회"로 바꿨다

가, 다시, 처음 거리의교회 이

름인 "소금과빛개혁교회"로 지

금까지 왔습니다. 30년, 60년, 

100년 후에도 이 땅에 남아 하

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

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4. 고아원에서, 양로원에서, 

거리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아원의 십대들이 주님 사랑

하여 교회에 나오도록,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학교를 잘 다니

도록...! 리치, 밀란, 클라우디

아, 다비드, 선디2, 욜란, 버나

샤, 비앙카, 토미, 에릭, 얀치, 

페트리치아... 

저희 책, “나도 존중받고 싶

다:를 읽고,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나도 울었지

만, 내 친구가 그 책 읽으면서 

이틀 동안 울었다고..." 이 책은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사역을 

하시며 하셨던 말씀들을, 생생

히 깨닫게 된 내용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마8:20). 혹, 

책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두

란노몰에서 저자구매(70%)로 

낱권도 배송해주겠대요. 한 권

에 8,400원이고, 무료배송. 저

희 카톡(ID: hungarymom) 으

로 연락주시면 주문해드리겠

습니다. 미국은 LA두란노에서 

저자구매로 한 권에 8.4달러이

며, 배송비는 1,3달러 든다니,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5. "소금과 빛 대안학교" 설

립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십시

오.

5월 19일 주일예배 후, 대안

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 회의를 

하게 됩니다. 참석하는 자들의 

마음에 미션을 갖도록! 피테르 

전도사, 타마쉬, 클라라, 주저, 

로베르트...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사44:21).

감사드리며, 존경하고 사랑

합니다.

Majestic God!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

근& 서명희 드림.

선교 편지  인도네시아

헝가리



▣ WORD & IDIOM

* awesome: 두려운 * keep a covenant with ~: ~ 와의 언약을 지키다 * covenant: 언약  * 

commands: 계명 * attentive: 신중한, * confess; 고백하다  * commit: (죄, 그릇된 일)둥을 범하다 * 

decrees: 법령, 칙령, 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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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중요한 안식의 누림 역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

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째,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12).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쪼

개는 것처럼 모호하고 혼란과 공허한 생각들

의 선악을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안식과 안일

은 말씀에 의해 분별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

과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거울처럼 보이지 않

는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조명해 하나님 앞

에서의 우리의 실상을 밝혀줍니다. 셋째, 마지

막 심판의 기준이십니다. 역시 말씀인 성경은 

심판대에 펴질 모든 행위의 판단기준임을 강조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안식은 성경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가 참 안식을 누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살아있는 말씀(히4:12-16)찬197장화

가나안 안식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참 안식은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

으로 그 안식에 들어온 자는 왜 그것을 누리려

고 열심을 가져야 합니까? 첫째, 여호수아는 참 

안식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9). 구약의 여

호수아가 남겨둔 가나안 안식은 그리스도안에

만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안식

입니다(10). 하나님의 6일 창조후 쉬신 안식은 

오랜 세월동안 그 날을 지킴으로 누리게 하셨

지만 예수 그리스도안에 거하기 전에는 그 맛

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순종함으

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11). 이미 받은 

구속일지라도 항상 열심과 수고를 통해 얻게 

하심으로 참안식을 참되이 모든 영역에 누리

게 하려고 안식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요구하

셨습니다. 

남은 안식(히4:5-11)찬319장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모든 죄를 넉넉히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첫

째, 그의 승천이 완전한 속죄를 선포하셨습니

다. 십자가상의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승천으

로 더 확실한 속죄를 증거했습니다. 그를 의지

할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

다(요일1:9). 둘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가 친히 참사람이 돼 온갖 고

난을 당하심은 우리의 약점을 용납하시고 회복

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때를 따라 적

합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항상 자기 백성을 시시때때로 도우심으로 그의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한번으로 마쳐진 그 긍

휼이 영원히 계속됨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것을 얻기 위해 그분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히4:14-16)찬144장수

사도는 제사장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

로서의 예수그리스도를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겸손히 드리

셨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

린 후 임무에 임했듯이 그리스도는 죄 없으심

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양으로 그 제사를 드

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

함이었습니다. 둘째,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

리셨습니다. 그는 죽음과 피로써 참다운 속죄

를 이루심으로 구약의 상징과 모형이 실체로 

완성됐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동시에 대속의 제물로서 단번에 

영원히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성부가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제만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은

혜를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분

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제사장 직분에 맞는 그리스도(히5:1-4)찬318장목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자기 백성을 위

해 충분한 자격을 가집니다. 어떻게 구속이 성

취됐습니까? 첫째, 그는 아들을 준비하셨습니

다(5).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성부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얻은 직분인 것은 

아론처럼 충분한 자격을 갖춰야했기 때문입니

다. 둘째,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준비되셨습

니다(6). 참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는 영원의 문

제를 해결해야만할 대제사장이기에 특이한 분

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구속은 인간에게서 나

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성령은 밝히셨습니다. 셋째, 그는 통

곡과 눈물의 중보기도를 드리셨습니다(7). 완

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는 자기 백성을 대신하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통곡의 눈물을 아버지께 제

물로 드리셨습니다. 

금 성부가 준비하신 대제사장(히5:5-7)찬506장

계속,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자

격문제를 논함으로 그의 속죄가 영원함을 주장

합니다. 아론의 직분이 상징주의 모형으로 나

타났을 뿐 오직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만이 

영원한 효력을 가졌기에 더 완전한 자리로 나

가게 하십니다. 첫째, 그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8). 둘째, 그는 영원한 구원의 근

원이 되셨습니다(9). 그의 완전한 구속의 성취

는 영원한 효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언제 어디

서라도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즉각 죄사

함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 죄씻는 샘은 결코 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요일1:9). 셋째, 독특

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10). 그의 제사장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론의 직분이 결코 견줄 

수 없습니다. 그림자가 실체를 따를 수 없기 때

문에 순종으로 이룬 그 효력을 누립시다. 

순종을 배우신 아들(히5:8-9)찬97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Nehemiah 1:5-7
5) “Lord, the God of heaven, the great and awesome God, who keeps his covenant 

of love with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s, 6) let your ear be attentive 

and your eyes open to hear the prayer your servant is praying before you day and 

night for your servants, the people of Israel. I confess the sins we Israelites, including 

myself and my father’s house, have committed against you. (NIV 1984)    

▣ GRAMMAR

 영어로 보는 성경 (18)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 STUDY & THOUGH 

■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한 고레스의 포용정책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

신 말씀(렘 25:11, 12; 29:10)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

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구속사뿐만 아니라 세

계사를 이루어가는 세계열강의 모든 세력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시대의 도구임을 알

게 한다. 

■ No power can be gained by any nation in this world without God's permission.      

livingstonech@gmail.com

 5) “Lord,        the God of heaven,      the great and awesome God, 

      주님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who keeps his covenant of love          with those 

  주의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들(사람들)과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s,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 주를 사랑

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의 (주님의)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주님이시여,  

* 이 문장은 기도의 시작 부분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으

로 Lord 이후의 모든 내용은 형용사적 기능을 가지고 Lord를 수식하고 있다. 

* who keeps his covenant of love에서 who는 주격관계대명사로 Lord를 가리키고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s에서의 who는 those를 가리키는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였다. 

* who keeps 는 선행사 Lord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원형동사(keep)에 s를 붙였고 who love는 

선행사  those가 복수이기 때문에 원형동사(love)가 그대로 쓰였다. 

                    6) let your ear be attentive                 and             your eyes open 

                당신의 귀가 주의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당신의 눈이 뜨도록 해주십시오 

                     to hear the prayer (              ) your servant is praying 

                     그 기도를 듣기위해                   당신의 종이 빌고 있는

         before you  day and night        for your servants,          the people of Israel.

         당신 앞에        낮과 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인)   ⇒ 이스라

엘 백성인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빌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

도록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 let your ear be(원형동사) attentive and your eyes open(원형동사)은 주어가 생략된 5형식 문으

로 무엇을 하도록 허락을 구할 때 사용하는 사역동사 Let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역동사 다음

의 목적어 뒤에는 반드시 원형동사를 쓴다. your eyes open에서 open은 your eyes가 복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역동사로 시작된 문장이기 때문에 원형동사(open)을 쓴 것이다. 

*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의 (   ) 안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   ) 이후의 문장

은 앞의 the prayer와 sins을 각각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고 있다. 

                                I confess the sins  (                    )    we Israelites,     

                                나는 죄악을 고백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including myself and my father’s house,        have committed against you.  

            나 자신과 나의 아버지의 집을 포함하여                당신께 죄를 범해 왔다   ⇒ 저는 저 자신

과 제 아버지 집을 포함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께 범해 온 그 죄악을 고백합니다. 

* including ~ 로 이어지는 문장은 we Israelites를 선행사로 취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을 축약한 분

사구문이다. “~ 를 포함하여”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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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 없는 교회의 미래는 생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

게도 작금의 교계의 현실은 상

당히 심각할 정도로 그들을 잃

어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UCLA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교회에서 유스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

서 70%가 교회를 떠나고, 졸업

을 할 때쯤에는 20%마저도 교

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실정입

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의 다음 세

대 상황을 살펴보아도 세 가지

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뉴욕 뉴저지 지역 

80-90%의 교회가 미자립교회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교회들마다 생존 이유로 장년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 열악한 

재정 상황과 담당 사역자 부재

로 인해 청년/청소년 사역 활동

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둘째는, 교회연합사역이나 

파라처치운동(Para Church 

Movement) 사역 역시 많이 위

축됨으로 인해 작은 교회 청년/

청소년들은 배움과 성장의 기

회가 적어지는 문제점을 가지

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급속도로 변

화되는 세상 문화와 인본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우리의 청

소년들과 청년들을 세상에 빼

앗기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대한 교회의 대안이 마

땅히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더 이상 안타까

워하며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

는 마음의 부담 가운데 N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자들의 네트

워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

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N 세대들이 비상하는 부흥을 

꿈꾸며 모여서 기도하고자,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인 대안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고자 제 1

회 N세대 네트워크 모임이 

2018년 12월 13일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격월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고, 현재 3회

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N세대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

는 대안(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N 세대를 일으켜 세

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네트

워크 형성입니다. 수평적으로

는 N 세대 사역에 관심이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1세대들을 네

트워크 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

가서는 1.5세대 네트워크, 2세

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합

니다. 수직적으로는 1세대 네트

워크, 1.5세대 네트워크, 그리고 

2세대 네트워크 간의 연계를 

통해 다음 세대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물을 형성하고자 합니

다. 

둘째는, N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팀(그룹)을 조

성하고자 합니다. N 세대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

하는 Think Tank 그룹, N 세대

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는 

중보기도 그룹,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

켜 세우는 다양한 사역을 감당

하는 사역 그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N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실제적인 사역

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청년/

청소년을 위한 집회/수련회/대

회를 개최하는 일, N 세대 사역

자들을 발굴하고 양육하여 세

우는 일, N 세대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일에 지역교회(Local 

Church)와 파라처치(Para 

Church)를 연계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N세대 네트워크는 전도서 4

장 9-12절의 삼겹줄 동역의 말

씀에 대한 순종의 몸부림입니

다. 더 나아가서는 이 절망의 

시대에 사사 시대 이후 어두웠

던 그 시기에 다윗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아둘람 공동체를 통

해 신정왕국을 이루어갔던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재

현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모임

입니다.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개단체주의를 벗어나 킹덤 마

인드를 가지고 순수하게 예수 

안에서 연합할 때 성령께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놀라운 N 세

대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

니다.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N세대 네트워크를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 연 락 처 :  g j c h a n g @

hanmail.net(장규준 목사), 

wooltarius@gmail.com(조희창 

목사)
<유원정 기자>

1.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시작하라.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사역

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방법

은 담임목사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들은 리더

에 대해 회의적이고 계급적인 

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

문에 만일 평신도들이 주도하

는 형태라면 새로운 소그룹 사

역을 만드는 것이 성공을 거

두게 될 것이다.

2. 리더에게 적절한 지원, 

훈련, 자료를 제공하라.

우리 소그룹이 초기에 저질

렀던 실수는 리더를 발굴해서 

훈련하고 동기부여까지 하고

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계획도 없이 그냥 느슨

하게 풀어둔 것이다. 효과적인 

소그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더에게 훈련 자료를 필수로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는 것이

다.

3. 지속적인 소그룹을 단기 

특별관심 소그룹으로 보충하

라.

많은 개개인들은 정규적인 

소그룹이라는 환경에서는 적

절하게 다룰 수 없는 특별한 

욕구가 있다. 이런 욕구에는 

관계, 이혼, 질병에서의 회복 

등이 포함된다. 효과적인 소그

룹 사역이라면 멤버들의 특별

한 필요를 다룰 단기 그룹이 

있어야 한다.

4. 새 리더들이 자신의 그룹

을 모집하게 하라. 그들로 하

여금 크리스천뿐 아니라 비 

크리스천도 초청하게 하라.

소그룹의 인원을 구성할 때 

각 그룹의 리더들이 자신의 그

룹을 구성하게 하고 목회자들

은 비상수단으로 생각하고 의

지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이다. 이 전략은 소

그룹 사역에 대한 근본적인 접

근을 가능하게 하고 신뢰감 형

성에 많은 역할을 한다. 새 리

더들이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멤버로 보게 되면, 

거기에는 크리스천도 있고 불

신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을 

소그룹의 일원으로 초청하는 

것은 전도 목적으로 권장돼야 

한다. 그룹 멤버들이 섞여 있

게 되면 그룹은 일방적인 그룹

보다는 더 빨리 영적인 깊이

가 있는 곳으로 움직여 간다.

5.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를 찾아내라.

은사가 있는 교사를 찾아내

서 그 사람을 소그룹의 리더

로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다. 

좋은 교사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어서 소그룹을 경험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런 잠재적인 리더들은 다른 은

사도 갖고 있어야 한다. 소그

룹은 균형 잡혀 있어야 하는

데 교사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리더들

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이해

하고 있어야 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

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

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임을 나도 확신하노라”(롬

15:14).

6. 소그룹이 외부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전하라.

소그룹에게 봉사와 선교, 아

웃리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긴 하

지만 충분히 수고할 만하다. 

소그룹이 섬김에 대한 예수님

의 비전을 붙들 때, 그 경험은 

강력할 뿐 아니라 영향력도 극

대화 된다.

7. 소그룹을 완벽한 공동체

로 선전하지 말라.

소그룹 사역에 대한 비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크리스천 유

토피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믿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소그룹은 크리스천으로서

의 여정을 진행 중인 불완전

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다. 이에 대해서 헨리 나우웬

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공동체에 대해서는 달콤한 

것도, 편안한 것도 없다. 공동

체는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숨

기지 않고 희망의 몸짓으로 다

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

들의 집합이다. 우리 혼자서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우리

는 우리의 잔을 함께 마시기

를 원하고, 따라서 혼자일 때

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각자의 상처가 서로를 돌

보는 공동체의 일부로서 살아

갈 때는 치유의 원동력이 된

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게 

된다.”

8.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되 

획일적인 지침은 삼가라.

소그룹 커리큘럼 교재는 편

의성 때문에 선택하기보다는 

특정한 필요에 바탕을 두고 연

구해서 선택한다. 그리고 소그

룹 리더는 적극적인 학습을 장

려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하지

만 지속적으로 획일적인 교훈

이나 지침을 요구하는 자료는 

피해야 한다. 신빙성 있는 그

룹이란 탄력적이며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

룹이다.

N세대(Next Generation) 네트워크 3회 모임이 지난 5일 저녁

부터 6일 오전 8시까지 뉴욕선교사의 집에서 열렸다. 청년과 유

스,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의 만남인 N세대 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 

장규준 목사(뉴욕주님교회)와 조희창 목사(낮은울타리 대표)

가 이끌어가는 이 단체에 대해 장 규준 목사는 N세대 네트워크

가 “조직이 아닌 플랫폼의 개념으로 생각해달라”며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자생적 협

력이 이루어지는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 목사가 “N세

대(Next Generation)들의 비상을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보내온 

내용을 게재함으로 N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소그룹 사역은 예수님의 뜻인 모든 사람의 삶의 변화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소그룹 구성원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깊게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소그룹의 장점들 때문에 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

다. 그것은 모든 소그룹이 영향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무조건 소그룹으로 모인다고 해서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소그룹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

회 전체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소그룹 자체가 건강해야 한다. 폴 A, 카크 목사는 그리스도

와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하고 효과적인 소그룹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8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플랫폼 N세대 네트워크

효과적 전략이 건강한 소그룹 만든다!

장규준 목사와 조희창 목사가 이끌어... 2018년 12월부터 2달에 한 번씩 모임

리더십저널, 뉴송교회 폴 커크 목사의 소그룹 활성화 노하우 보도

지난 5월 5일 열렸던 세 번째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